
제183호 2020년 10월 16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328-0211 수원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3층(영화동)         
인쇄인 장용호 부천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9호 danews1@daum.net 후원계좌 110-408-662725 신한은행 <2쇄>  

지자체별 
지면 안내

언어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고양 3~7 안산 8~15 시흥 16~21 부천 22~27 오산 28~29 파주 30~32 군포 33~35 광명 35~37 김포 38~40 과천 41 안양 42~43 화성 

44~48

중국어(Chinese) 中文 9, 13, 37, 39, 44, 46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10, 31, 37 일본어(Japanese) 日本語 4, 18, 24, 31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5, 29, 30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6, 11, 21, 23, 33, 45, 46 영어 English 26 스리랑카어(Sri Lankan language) 20 네팔어(Nepali) नेपाली 25

정책 Policy 1, 2 생활정보 Information 4, 15, 19, 23, 25, 39, 47 코로나19 Corona19 14, 29 보건 Health 16 취업 Job 3, 18 복지 Welfare 8, 27, 29, 31, 34, 35, 36, 

48 금융 Finance 5, 11, 21, 24, 30, 31, 40, 44 문화 Culture 6, 13 인권 Human Rights 16, 20 이중언어 Bilingual 22 이주배경청소년 9, 10 교통 Transport 4, 10, 28, 

33, 44, 46 경제 Economy 9, 18, 37, 45 국제교류 International Exchange 7, 26 도서관 Library 7, 21, 30, 38, 42 센터 프로그램 Program 3, 12, 17, 22, 27, 28

섹션별 
지면 안내

“ 봉사활동하며 코로나19 슬기롭게 극복해요”

베트남 외가에서 머무는 한국 아동 수만 명 추산, 정부 대책 뭔가?

한국 남성과 이혼한 뒤 베트남으로 돌

아간 귀환 결혼이주여성이 친정 국가로 

데리고 간 한국아동 자녀가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재외동포재단은 최근 김현미 연세대 

교수에 의뢰해 ‘2019 베트남 거주(체류) 

한-베 다문화 가정 자녀 실태조사’ 결

과를 내놓았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한국과 베트남의 국제결

혼은 모두 9만2천414건으로 이 가운데 

이혼 건수는 1만8천324건(통계청)에 달한

다. 설문조사 결과 한국 남성과 이혼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중 한국에 남

지 않고 베트남으로 돌아간 비율은 87%

에 이르렀다.

문제는 본국으로 돌아간 결혼이주여성 

중 상당수가 아동의 친권을 유지한 채 

자녀와 함께 귀국했다는 것이다.

2018년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 이혼 혹은 별거하

는 경우 결혼이주여성이 자녀 양육권을 

갖는 비율은 94.9%로 내국인 남편(4.5%)

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2016년 (사)유엔인권정책센터

(KOCUN) 껀터사무소가 베트남 껀터여

성연맹, 하우장성여성연맹과 공동으로 실

시한 <베트남 거주 귀환 여성과 한-베 

자녀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응답

자 중 42.6%가 한국인 전남편과의 사이

에서 자녀를 두었고, 이 중 87.39%가 자

녀와 동반하여 귀환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몇 명의 한

국 아이들이 현재 베트남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이 발표한 보고서도 관련 

자료 부족을 이유로 베트남 껀터시에서

만 심층조사를 진행했을 뿐이다.

경기다문화뉴스는 일찍이 귀환 결혼이

주여성이 모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 

문제에 대해 기사를 작성하고 여론을 환

기한 바 있다.<한국인으로 산 2년, 미영이

는 행복했을까. 2016년 10월 23일. 오마

이뉴스 동시 게재>

이들이 한국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녀

를 양육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이번 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엄마가 

직업이 없거나 직업이 있어도 수입이 적

어 75%가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고 답했

고,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

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껀터시에서 생활하는 113명 한

국 아동의 평균 연령은 8.5세로, 54.4%

는 한국 국적, 23.6%는 이중국적, 19.1%

는 베트남 국적, 2.7%는 무국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법적으로 3∼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사증 면제 상태(43%) 

거나 1∼3년의 임시 거주증을 소지한 상

태(26%)며 단기 가족 방문 비자거나 여

권을 보유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 113명의 한-베 자녀들

은 불안정한 체류 신분, 정규교육 기회로

부터의 소외, 교육권 박탈, 의료혜택에서 

배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빈곤으로 인

한 불안정한 정서 발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는 지난 2016년 10월 11일부터 14

일까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해외연수

단을 동행취재한 바 있다.

이때 베트남 껀터시의 여성가족부 시

설인 ‘한베함께돌봄센터’를 방문한 자리

에서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했다가 돌아

온 베트남 여성이 데리고 온 한국 국적 

아이들이 100명 가량 된다는 얘기를 들

었다. 인구 130만 명의 껀터시에 한국 아

이들이 100명이 있다면 인구 9800만 명인 

베트남 전체에는 도대체 몇 명의 한국 

아이들이 있다는 말인가. 재외동포재단의 

보고서는 이 아이들이 대략 수만명에 이

를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다.

“가난을 피해 고향을 떠났던 귀환 여

성과 그 자녀들이 베트남으로 돌아간 후 

경제적 곤란에 처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특히 한국 국적 아동은 그곳에서 외국인

으로서 교육과 기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런 아이들의 숫자는 증

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성장 후 한국으로 

역귀환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 

국적 아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초국적 지

원과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한수진)는 지난 9월 26일 가족 봉사활동으로 총 15가족 42명이 덕계공원에서 지역사회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가족과 함께 센터 주변 공원 쓰레기 줍기 등을 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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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직자들이 국내 거주 외국인 이웃을 위한 

‘겨울외투 나눔 대축제’에 참여하여 280여벌의 겨울외투

를 모았다.

‘겨울외투 나눔 대축제’는 옷장 속 잠자는 외투 등을 

모아 동남아시아 등 겨울이 없는 국가 출신의 노동자들

과 외국인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민간 주최 기부행사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청과 고양시, 성남시, 김포시, 포

천시, 파주시 등 5개 시의 공직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점

퍼·코트 등 280여벌의 겨울외투를 이번 행사를 통해 기

부했다.

특히 경기도청 외국인정책과와 가족다문화과는 북부

청사 별관 4층과 남부청사 행정도서관동 1층에 각각 겨

울외투 기부함을 설치해 두고 기부를 받았다.

경기도가 기부한 겨울외투는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을 

거쳐 주최 측이 이를 외투나눔 홈페이지(www.lovecoat.

co.kr)에 등록해 게시한다.

외국인주민은 10월 12일 이후에 홈페이지에서 마음에 

드는 외투를 확인한 뒤 최대 2개의 외투를 신청하면 된

다.

외투는 점퍼, 코트, 패딩류로 남과 여, 성인과 아동용 

등 다양하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외국

인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소

외계층을 위한 나눔 참여에 적극 참여하고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된 외투는 깨끗이 세탁 후 외투나눔 홈페이지

(www.lovecoat.co.kr)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1인당 2벌

씩 전달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여성IT 포트폴리오 공모전’ 

다문화가족도 취창업 도전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경기도 여성들의 취·창업 활

성화와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여성IT 포트폴리오 

공모전’을 개최한다.

‘취·창업을 위해 준비한 IT분야 포트폴리오’를 주

제로 하는 이번 공모전은 2개 분야로 웹·모바일, 출

판, 3D, 일러스트, 이모티콘 등 디자인과 뮤직비디

오, 단편영화, CF광고, 패러디 등 영상 콘텐츠다.

응모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 여

성이거나 경기도에 있는 학교의 재학 또는 졸업한 

여성, 도내 기업에 재직 중인 여성으로 개인 혹은 5

인 이하의 팀을 구성해 응모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1월 13일 오후 3시까지다. 온

라인 웹하드에서 공모전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작품과 작품설명서를 같이 올려놓

으면 된다.

재단은 심사를 거쳐 대상 분야별 1명, 최우수상 

분야별 1명, 우수상 6명, 장려상 20명 등 총 30명을 

선정해 3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상금을 지급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또

는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꿈날개(www.dream.go.kr)

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재단 여성새일1팀(031-270-

9772~3)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외국인주민의 따뜻한 겨울나기 도와요”

경기도 공직자들, ‘겨울외투 나눔 대축제’ 280여벌 기부

이재명,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위한 특별한 배려”

‘경기도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공공기관 분산 배치 실행

경기도와 양평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주사무소의 원활한 양평군 이전을 위

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동균 양평군수, 이홍우 경

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1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입지 추진

을 위한 업무협약’에 공동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경기

도의회 이은주 경제노동위원장, 이영주 도의원, 이종

인 도의원, 전승희 도의원 등이 함께 했다.

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

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

기관을 분산 배치하기로 하고 최근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양평군을 

선정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진

흥원의 양평군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양평군은 

진흥원이 사용할 건물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체계적

인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은 근무하는 사람들

이 매우 불편해질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 북동부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 측면들이 있다”면서 “이런 저런 절차로 

시간 걸릴 수 있는데 신속하게 이전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가시적 성과를 냈으면 한다. 사명감을 가

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어 “대형 유통 재벌들이 가지는 매출 

10조원하고 500만 영세자영업자들이 가진 매출 10조

는 전혀 다르다”면서 “지나친 양극화 때문에 전 세계

적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시장상권 활성화는 우

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 대책이기도 하다”고 강

조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

군 이전은 경기도균형발전 기조에 적합한 최선의 선

택”이라고 평가하고 “진흥원 이전으로 동부권 지역경

제 발전 길이 열렸다. 이는 경기도 전체 균형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이어 시군 공모

를 통해 입지 지역이 결정된 ▲경기교통공사-양주시 

▲경기도일자리재단-동두천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

원-김포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여주시도 10월중으

로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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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경우 언어, 육아, 사회·문화적 차이 등

으로 한국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대부분 소통의 

부재로 외로움과 우울감을 호소한다. 한국에 온 결혼이

민자가 사회적 관계가 적다면 더 힘든 한국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을 제

외하고 한국에 자신과 집안의 어려움이나 자녀교육에 

대해 그리고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인 관계가 부족한 다문화가족에게 인생 

경험이 풍부한 내국인 멘토가 인생 이야기를 하며 자존

감을 높여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는 지난 9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10회기 동안 ‘인생 나눔 멘

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센터와 협력해 진행되는 이 프로

그램은 인문적 소양을 갖춘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인문 가치를 공유하고, 문화 다양

성 이해와 공감으로 상호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결혼이민자 5명은 각 가정과 센터에서 화상회의 서비

스인 줌(ZOOM)을 활용해 온라인 원격 활동과 집합활

동을 병행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들은 ▲나의 연대기 만들기 ▲ 멘토가 멘티에게 삶

의 경험과 지혜 나누고 공유하기 ▲내가 만난 수호자 

소개하기 ▲나의 연대기 작은 책 만들기 등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멘토와 멘티가 소통을 통해 삶의 지혜를 

나누며 상호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

을 진행하고 모두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인식을 높

이며 멘토와 멘티간 소통을 통해 정서적 지지체계를 형

성하게 된다.

센터 관계자는 “사회적 관계망은 가족, 친족, 친구, 지

역사회 등과 같은 여러 집단이 모두 사회적 자본이 되

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며 “특히 입국 기간이 길수록 모국 중심의 관계망에

서 한국인과 다른 국가 출신 이주민으로 관계망이 확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어려워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잘 극복

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망 형성과 정서 지지 체계 구축

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내국인 멘토와 소통하며 사회적 관계 쌓아요”

고양다가, 이주여성 정서지지 ‘인생 나눔 멘토링’ 진행

고양시 ‘청년드림 JOB콘서트’ 

온라인서 뜨거운 청년의 열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9월 21일(월)부터 25일

(금)까지 제13회 온라인 청년일자리박람회 ‘청년드

림 JOB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청년일자리박람회와 미래일자리 컨퍼런스

가 동시에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

해 사전 입사지원 기간 포함하여 3주간 91개 기업의 

온라인 채용을 지원했다. 현대모비스, SK텔레콤, 롯

데백화점, 현대백화점그룹, ㈜이마트, NH농협은행, 

LG전자, 효성중공업(주) 등 8개 대기업의 온라인 

상담도 이뤄져,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집중됐

다. 가장 이슈가 된 미래일자리 컨퍼런스는 고양시 

유튜브 채널 조회수가 3,300여건 이상 집계됐다. 실

시간 채팅창을 통해 각 분야에 관심있는 청년들의 

깊이 있는 질문과 채팅이 200건 이상 올라왔다. 강

연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져 미래일자리에 

대한 전망, 방향성을 이해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미

래 직업기초역량을 파악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

다. 일부 강연은 고양시 유튜브에서 다시보기가 가

능하다.

청년들의 꾸준한 관심이 있는 대기업과의 온라인 

상담에는 330여명이 사전 신청했다. 기업별 정해진 

시간에 청년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온라인

으로 대기업 담당자와 만나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

고 채용 상담을 진행했다.

온라인 채용존에 참여한 기업은 정해진 날 오프

라인 박람회 현장에서 면접을 봐야하는 부담 없이 

채용존에 입사지원 한 구직자의 이력서를 온라인에

서 검토하고, 화상면접 등 기업이 선호 하는 방식으

로 원하는 시간에 면접을 진행한다.

고양시는 청년일자리박람회 사이트(www.

gyjobcon.kr)를 올 연말까지 오픈해 놓고, 채용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과 추가 지원을 원하는 구직자

를 위해 사후 지원할 예정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하는 다문화가족이라면 이러

한 구직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볼만 하다.

송하성 기자 

문의 03 1-938-98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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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직장맘 복귀 프로그램 

고양시(시장 이재준)와 고양시여성노동

자복지센터는 10월 22일부터 11월 26일

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직장맘 복귀 프로

그램 ‘Let’s Go, 원더풀 워킹맘!’을 진행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출산휴가자, 육아

휴직자 및 복귀자, 예비육아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할 직장맘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

해 준비됐다.

동화책을 활용한 집단 상담, 향초·디퓨

저 만들기 등 창작활동이 진행되고, 프

로그램 진행 중에는 자녀 돌봄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육아에 지친 직장맘

들의 가장 큰 고민인 ‘육아’에 대해 실질

적인 육아 고민을 함께 나누며, 자기 돌

봄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

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시

간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직장맘 복귀 프로그램 관련 문의사

항은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031-

919-4115, 4048)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www.kyww.or.kr)를 참고하면 된다.

‘고양 자동차 in 돗자리영화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제7회 돗자리 

영화제가 9월 26일과 27일 이틀간 킨텍

스 야외전시장 부지에서 자동차극장 방

식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고양시와 고양영상미디어센터의 주최·

주관으로 열린 이번 돗자리 영화제는 코

로나19의 장기화로 지쳐있는 시민들을 위

로하고 문화생활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올해 돗자리 영화제는 상영방식

만 바꾼 것이 아니라 상영작품에도 특별

한 의미를 담고 있다. 영화제에서 상영된 

작품 모하나와 릴로&스티치는 미국 하

와이주 마우이카운티를 배경으로 한 애

니메이션으로, 마우이카운티는 2012년 

고양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꾸준히 교류

해 온 도시다. 마이클 빅토리노(Michael 

Victorino) 마우이 시장 역시 축사 영상

을 전해와 고양시와 고양시민들에게 감

사를 전하기도 했다.

영화제에 참가한 한 가족은 “코로나로 

아이들과 맘 편히 나들이가 마땅치 않아 

답답했는데, 오래 만에 안전하게 가족과 

함께 야외에서 영화를 볼 수 있어 힐링 

되는 거 같다”면서 “또 이런 기회가 있으

면 참가하고 싶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영화제 개최에 앞서 지난 24일 

고양시장과 마우이시장은 온라인 간담회

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우수 정책을 공

유하고, 코로나 시대 교류 방안을 모색하

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시장 간 화상 회

의를 통해 자매대학, 청소년 교류 등을 

포함하여 활발한 교류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고양시 피크닉장, 6일 개장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도심 속에서 자

연과 함께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고양

피크닉시민공원 피크닉장(고양시 일산서

구 대화동 2337)이 환경개선공사를 마치

고 지난 10월 6일 개장했다.

고양시는 사업비 8천만 원을 들여, 노

후 피크닉테이블 교체, 산책로 정비, 수

목식재 등 피크닉장 시설을 개선하고, 기

존 선착순에서 예약제로 신청방법을 변

경해 쾌적하고 안락한 피크닉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일산호수공원, 킨텍스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고양피크닉시민공원 피크닉장은 시

민의 여가와 힐링을 만끽 할 수 있는 수

도권의 대표적인 피크닉 장소다. 고양시

민은 물론 타 지자체의 사람들도 자주 

찾는 명소로 주말에는 1천여 명이 넘는 

이용객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피크닉장은 하루에 2회씩 운영된다. 1

회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2회차는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다. 예약은 고

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에서 

하면 되고,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음 주 사용분 예약이 가능하다. 사용

요금은 무료.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환경개선공사

로,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웠던 시민들

이 피크닉장을 찾아 피로를 풀고 가족 

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

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이 알면 도움 되는 고양 지역사회 다양한 소식

‘Let's Go, 원더풀 워킹맘!’ 모집, 돗자리 영화제, 고양시 피크닉장 개장 등 확인해요

バス、外国人住民も快適に利用、‘京畿バスラウンジ’

버스 이용하는 외국인주민도 편리하게 이용해요 카페 같은 ‘경기버스라운지’ 

京畿道(道知事イ・ジェミョン)が、

ソウルと京畿道を行き来するバスの利

用客が多いサダン駅に乘車待機空間の

‘京畿バスラウンジ’を設置した。バ

ス利用客ならば誰でも無料で快適な室

內施設を利用しバスを待つことができ

る。 

イ・ジェミョン京畿道知事は、広域

バス利用客のための新しい休息空間'

京畿バスラウンジ'を訪れ、管理勤務

者を激励し施設を点検した。

特にイ知事は携帯の充電ケーブル設

置など、利用便宜を図るための案を発

掘し施行するようにと指示し、民選7

期京畿道が推進する乗車ベルサービ

ス、座席予約制などがしっかり施行さ

れるようにと念をおした。またより多

くのバス乗客が活用できるように、広

報にも力をいれるよう指示した。

5日から運營スタートした京畿バス

ラウンジは、広域バスの乗客のための

快適な空間、大衆交通 利用便宜を高

めるため、今年初めて導入された新槪

念大衆交通サービスだ。

普段から広域バス乗客が多いソウル

サダン駅4番出口前の、金剛ビル3·4階

176.76㎡に造成した。バス到着現況と

天気、大気汚染数値などを確認できる

バス到着情報モニターを設置し、テー

ブルと座席48席を用意した。

暑さや寒さ、降雨·降雪、大気汚染

などを避けるために冷·暖房施設と空

氣清浄施設を設置し、 授乳室、wi-

fi、USB充電ポット、浄水器など、各種

便宜施設を備えた。3階と4階の出入口

には自動認識発熱チェック機を設置

し、コロナ19などの感染病防止にｍ最

善を尽くす。

京畿道とソウルを行き来するバス利

用客が無料で利用することができる。

外国人住民も快適に利用することがで

きる施設だ。

京畿道は乗客がラウンジで休息をと

り、予約したバスが到着すればすぐに

乗車できるバス乗車予約システムを示

範運營する計画だ。

京畿バスラウンジは平日には午前10

時~午後10時、土曜日と日曜日には午

後1時~午後10時まで 運營される。

<한글 기사 28면>

ソン・ハソン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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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нлайн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K-FEST 2020

온라인 한국 문화 축제 K-FEST 2020, 한국과 러시아 국민간 이해 높인다

30 сентября ровно 30 лет назад в 1990 году в ра
мках встречи глав МИД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СССР 
было подписано соглашение о установлении дипло
матических соглашений на уровне послов. С того м
омента обмен товарооборота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
ми вырос почти в 115 раз, а количество взаимных в
изитов только на 2019 год превысило 800 тысяч че
ловек (данные взяты с официального канала Посол
ьство и ГК Р. Корея в РФ_주러시아공관). Год взаим
ных обменов планировалось проводить в 2020 году, 
однако в связи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ей большую часть мероприятий на укрепл
ение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не только в области 
экономики, но и в других областях как искусство и к
ультура, было решено перенести на период, когда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придет в норму. Одн
ако вирус не мешает проводить онлайн-фестиваль 
K-FEST 2020,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т до 30 ноября при п
оддержке 한국관광공사 (Корейская туристическая о
рганизация), 주러 한국문화원 и управлению по тури
зму в России 러시아 관광청. Это фестиваль, направ
ленный на ознакомление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гра
ждан России и наслаждение различными мероприя
тиями.

Фестиваль полностью проходит в онлайн формат
е на сайте k-fest2020.ru. Зайдя на главную страницу 
можно увидеть молодую девушку в ханбоке, котора
я как бы приглашая нас отправиться в онлайн путе
шествие по стране, открывает двери традиционног
о корейского дома - 한옥 и перед нами предстают п
рекрасные виды и основны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
т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рограмма фестиваля состоит из 9 основных те
матик: туризм, кино, музыка k-pop, выставки и пред
ставления, красота, кухня, спорт и язык. Такое разн
ообразие направлений поможет любому выбрать т
о, что ему действительно интересно и узнать немн

ого больше о культуре Кореи. Кроме этого вас ждут 
онлайн встречи с известными блогерами, кинокрит
иками, визажистами и спортсменами, которые поде
лятся со слушателями своими секретами и опытом. 
А выполнив все предложенные на сайте фестивал
я задания вы сможете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розыгрыше 
ценных призов, таких как: смартфоны, наушники, ка
меры и т.д.

Также 30 сентября на официальном канале 
Youtube Посольства РК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clck.ru/RCixn)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с ря
дом интересных видео. Для тех, кто интересуется п
олитикой, то можно узнать как именно складывалас
ь история 30-летни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
ежду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ей. Если же вам и
нтересна корейская кухня, то на сайте представлен
о 5 видео рецептов основных корейских блюд.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зволит совершить культу
рный обмен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даже в сложив
шейся ситуации в мире. Граждане России смогут б
лиж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ореей посредством цифров
ых технологий, прочувствовать весь азиатский кол
орит. Также целью на 2020 год является популяриз
ация туризма и углубление понимания между наро
дами двух стран.

정확히 30년 전인 1990년 9월 30일, 대한민국과 소련 

외교부 장관 회의에서 대사 수준의 외교 협정이 체결되

었습니다. 

이후 양국 간 무역 교류는 약 115배 증가했으며, 2019

년 상호 방문 건수만 8만　명을 넘어 섰습니다.(대한민

국 대사관 공식 채널과 주러시아공관 자료)　

한국과 러시아 상호 교류의 해는 2020년에 열릴 예정

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경제 분야뿐

만 아니라 예술, 문화 등 다른 분야에서도 양자 관계 강

화를　위한 대부분의 조치를 역학 상황이 멈출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방해하지 않도록 통제하면서 한

국관광공사, 주러 한국문화원, 러시아 관광청의 지원으

로 11월 30일까지 온라인 페스티벌 ‘K-FEST 2020’이 열

립니다. 이 페스티벌에서는 러시아 시민들이 한국의 문

화를 소개하고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k-fest2020.ru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 형식

으로 진행됩니다. 

메인 페이지로 가면 한복을 입은 소녀를 볼 수 있습

니다. 한국 전통　가옥, 한옥의 문이 열리고　한복을 입

은 소녀는 우리를 전국 온라인 여행으로 초대합니다. 우

리는 이 사이트에서 한반도의 아름다운 경치와 주요 명

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축제 프로그램은 관광, 영화, 케이팝 음악, 전시 및 

공연, 미용, 요리, 스포츠 및 언어 9가지 주요 테마로 구

성됩니다. 이 다양한 테마는 누구나 원하는 것을 선택하

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

다. 

또한 유명 블로거, 영화 평론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운동선수와의 온라인 만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온라인 만남은 시청자들과 다양한 비밀과 경험을 공유

할 것입니다. 페스티벌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미

션을 완수하면 스마트폰, 헤드폰, 카메라 등 귀중한 상

품의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30일 러시아 연방 카자흐스탄 대사관 

공식 유튜브 채널(clck.ru/RCixn)에서 재미있는 영상이 

많이 공개됐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러시아와 한국의 

30년 수교 역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한식에 관심이 있다면 5개의 

주요 한식 요리법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과 

러시아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러시아 

시민들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한국을 더 잘 알게　되고 

아시아 전체의 멋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온라

인 관광 대중화와 양국 국민 간의 이해를 심화시킬 것

입니다.

율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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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몽골 ‘고양의 숲’ 조성해 몽골 사막화 방지 노력 지원하다

몽골에 2010년부터 10년간의 나무심기 사업 발자취 담은 백서 발간 ‘눈길’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진행된 몽골 ‘고양의 숲’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

하고 백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몽골 ‘고양의 숲’의 사업배경 및 추진내용, 성과 등을 

수록한 백서는 국가기록원, 관내 초·중·고교 및 도서관 

등 유관기관에 총 424부가 배부되어 시민들도 직접 읽

어볼 수 있다.

2007년 몽골 청소년 봉사활동 및 민간의료진 봉사활

동을 계기로 시작된 몽골 ‘고양의 숲’은, 전국 지방자치

단체 최초로 고양시가 동북아시아 사막화 확산방지와 

황사 피해 감소를 목적으로 10년 계획으로 추진한 나무

심기 사업이다.

고양시는 2009년 5월 몽골 돈드고비아이막과의 우호

교류협약 체결을 한 후 셍차강솜 주거지 서북쪽 외곽 

100ha 면적에 포플러, 버드나무, 비술나무 등 10만900본

을 식재했다.

‘고양의 숲’을 통해 지난 세월 모래폭풍이 불어오면 

피하고 그치면 치우는 것이 전부라 생각해 왔던 몽골 

주민들은, 숲을 가꾸는 것만이 근본적 대안임을 깨닫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직접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차차르간(비타민나무), 우흐린누드(블랙커런트) 등 환금

작물에서 소득이 발생하기도 하고, 조림장 한 공간을 활

용해 땅을 갈고 비닐하우스를 친 뒤 감자, 당근, 오이, 

수박 등 작물을 기르기 시작해 숲을 가꾸고 관리하는 

요령에서 농사짓는 방법을 터득하고 얻은 수익으로 마

을 공동기금을 마련하는 등 더 큰 목표를 성취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2015년 6월 17일 이탈리아 밀

라노에서 열린 ‘유엔사막화 방지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몽골 ‘고양의 숲’ 조성 작업과 변화되는 지역사회의 모

습을 담은 영상이 세계에 소개되는 한편, 보조사업자인 

(사)푸른아시아에게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의 ‘생명의 토지

상’이 수여되기도 했다.

‘고양의 숲’은 몽골의 척박한 환경에서 주민자립 모델

을 적용,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지구 환경문제인 황사나 미

세먼지 등은 인류 생존과 직결된,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양의 숲’을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또 응원하고 

있는 것이다.

고양시는 몽골 ‘고양의 숲’을 통해 2009년 몽골 돈드

고비아이막과 체결한 우호교류협력 합의사항을 100% 

이행함으로써 확고한 신뢰관계를 형성했다. 특히, 기초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황사예방의 실효적 해법을 제시

하고 환경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으며 국제교류 

협력에 있어서도 큰 자산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고양시 관계자는 “몽골 ‘고양의 숲’ 사업의 목적은 사

막화 방지와 황사 예방으로, ‘고양의 숲’ 조림지는 앞으

로 3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

대된다”며, “10년에 걸친 조림은 끝났지만 그동안 심은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명실상부한 숲이 만

들어질 때까지 조림장 보수, 보식, 관수시설 개선 등 유

지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막화 방지를 위한 고양시의 이러한 국제원조사업은 

국내 거주하는 몽골 출신 다문화가족들에게도 좋은 인

상을 남기고 있다. 

이지은 기자 

고양시는 지난 9월 24일 지역 소외계층 및 소상공

인을 위한 한가위 온정 나눔 한마당 ‘사회취약 계층

과 함께 하는 희망애(愛)너지’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

혔다.

고양시의 한 독지가 기부로 열리게 된 이번 행사

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종합·노인·장애인복지

관·사회복지협의회 등 16개 민간기관이 공동참여로 

함께했다. 이 날 나눔행사는 기부금 전달식을 시작

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응원 및 명절 행복기원 메

시지 작성, 희망愛너지 나눔 키트 제작, 햇곡식 수확 

세레모니, 나눔키트를 전달받은 대표가정과 영상통

화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희망愛너지 나눔키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코로

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산·판매품으로 구성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나눔

키트는 거점 복지관을 통해 소외이웃 1,100여 가정

에 전달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

다.

강주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은 “코로

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민간기관과 단체가 한마음으

로 힘을 합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과 나눔의 손길은 더욱 따뜻해져야 한다”

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나눔에 동참해준 독지가 

분께 감사드리며 온정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나눔

키트’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108만 고양시민에게도 

전해져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사회취약계층 함께 하는 희망 愛너지

고양시, 지역사회 한가위 온정 나눔 한마당 행사 열어

고양시 대화도서관, 온라인 독서

클럽 ‘10주간의 독서일주’ 운영

고양시(시장 이재준) 대화도서관은 코로나19로 

일상에 공백이 커져버린 2020년을 각자의 공간에서 

독서로 마무리 짓고 이 기회를 통해 지속적인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16일부터 ‘10주간의 독서

일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독서문화 기획자이자 독서커뮤니티 ‘우리의 대화’

의 권인걸 대표가 가이드를 맡은 이번 프로그램은 

10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주간, 온라인 화상

회의 줌(Zoom)과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등으로 운

영된다. 참여 대상은 고양시민 20명이다.

‘10주간의 독서일주’는 꾸준한 독서로 일상을 가

꾸어가는 온라인 독서클럽 프로그램으로, 10주간 각

자 읽고 싶은 책 8권과 지정도서 2권을 자신만의 

속도로 읽고 한주간의 독서활동을 기록하고 공유하

며 다른 사람들과 책을 매개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관계의 단절과 소

외감, 사회적 고립감 등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독서

와 비대면 대화로 일상의 공백을 차곡차곡 알차게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고양시 도서관 홈페이지(http://

goyanglib.or.kr) 에서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

은 대화도서관 문화행사 담당자(031-8075-9123)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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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기존 복

지제도 또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이라

면 안산시의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해보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안산시에 따르면 생계지원 지급대상은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천

만 원 이하 가구 가운데 ▲코로나19로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

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올 2월 이후 실직으로 구

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 등이 해당된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등 기존 복

지제도나 코로나19 긴급지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

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

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등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지원혜택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월 30일까지 복지로(www.

bokjiro.go.kr)에 접속해 세대주가 본인인증절차를 걸쳐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 8), 

목(4, 9), 금(5, 0), 토(홀수), 일(짝수)요일에 오전 9시부

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현장접수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0

월 19일부터 30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요일 오전 9시~오

후 6시 사이에 신청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해 신

청서 및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급금액은 9월 9일 현재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

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 조

사결정 절차를 걸쳐 11월 중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될 예정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성한 T/F팀이 지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

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와 신속한 복지 상담이 이

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생계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12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안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 중인 ‘안산형 2차 생활안정지원금’ 지

급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는 전체 지원금 31억 원 가운데 1차분인 12억 

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했으며, 나머지 지원 대상자에

게도 조만간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

움을 겪는 업종 종사자 5천294명(반)에게 1인당 최대 

204만원을 지원하는 ‘제2차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

련해 추진 중이다. 

안산시는 추석 연휴 전인 지난달 29일까지 보육시

설 종사자와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종사자에 대해서는 

100% 지급을 마쳤으며, 나머지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도 

명단을 마무리하는 대로 지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직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이들은 예술인(1,316명)과 

직업재활시설 종사자(73명),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950

명. 100만원) 등이다. 

김영의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 처한 다문화가족, “긴급생계지원 신청하세요”

안산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접수, 민생경제 활성화 11월 지급 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 하반기 신청접수가 지난 9월 14일부터 

시작됐다.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에게 최대 21만

원(면접 1회당 3만5000원, 최대 6회)의 면접활동비를 지

원하는 것이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에게만 

해당되는 복지정책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

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해 상반

기 신청 조건이었던 근로 기준 시간(주 30시간)을 없앴

다. 또한 채용공고문 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등 더 완화

된 지원 조건을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 중인 만18~39세 △취업 면접에 응시한(지방·

해외사업장 포함, 현재 취업 여부 무관) 도내 청년이다.

단, 완화된 기준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타 

지원금 중복수급자(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신청자 모집은 1차만 진행된 상반기와 달리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2차 신청은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 3차 신청은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4차 신청은 

12월 14일 오전 9시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

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

인으로 하면 된다.

이후 면접확인서나 면접확인서 대체 서약서, 중복수급 

여부 등의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

내에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서 이번 면접수당이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민간 기업들에게도 면접비 지급

문화가 확산되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를 참고

하거나 청년면접수당 전용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도 구직활동 지원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해요”

코로나 장기화로 취업 활동에 어려움 많은 청년 지원 정책, 최대 21만원 지급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1666-1234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1644-7111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031-

599-1770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031-364-57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글로벌미션센터 070-8600-8040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031-413-3106 

원곡보건지소(외국인 진료) 031-481-360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031-481-266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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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자녀들에게는 지급되지 않

는 정부의 중학생 학습지원금을 두고 이

주민지원 단체들이 차별 중단을 호소하

고 나섰다.

안산이주민센터(대표 박천응)를 비롯한 

28개 단체는 지난 10월 4일 ‘중학생 비대

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 및 중학생 비

대면 학습지원금 모든 이주 아동에 지급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비대면 학습 지

원금 이주아동 제외’는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이자 UN아동권리협약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초중고등학

교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

고 있다. 이에 각 기관이 돌봄의 역할을 

못하게 되어 사실상 모든 부모가 가정에

서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주아동 역시 대한민국의 자녀와 동

일한 학교에서 똑같은 비대면 수업을 받

고 있으며, 부모 또한 아이들 양육에 있

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외국인자녀 학습지원금 지원 불가 방침

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부의 행위가 UN아동권

리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은 뼈아프게 다

가온다.

UN아동권리협약 제2조는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

별, 언어, 종교, (중략) 재산, 무능력, 출

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

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

게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

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 

아동을 제외한 것은 이 협약에 대한 위

반이며 정부에 의한 이주아동차별 행위

라는 것이다. 

제3조 2항 역시 “당사국은 (중략) 아

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

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

금’의 지금 대상에서 외국인 자녀는 배

제하면서 ‘난민으로 인정된 자의 자녀’는 

학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같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 중에

도 내외국인의 구별을 두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데 외국인 중에도 난

민 자녀는 학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 

외국인 이주아동 간에도 차별과 분리를 

조장하고 있다.

안산이주민센터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주민들도 양육과 경제적 측

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데 이들에게 학습지원금을 지급하지 않

는 것은 UN아동권리협약을 명백하게 위

반한 차별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이

는 코로나19가 확대되어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내국인 자녀는 우선적으로 구제

되고 이주아동은 보호와 돌봄에서 소외

될 수 있다는 그릇된 가치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28개 단체는 ▲모든 아동에게 ‘중

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라 ▲

정부는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

급함에 있어서 차별적 행정을 즉각 중단

하라 ▲정부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모든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도

록 제도 개선과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라 

등 3가지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아동돌

봄지원예산 5,900억을 편성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경제 활성화 및 학생 

지원을 위해 각 학교에서 1인당 15만원을 

스쿨뱅킹이나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하

고 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28개 단체는 다음

과 같다.

(사)안산이주민센터, (사)너머, 오산이

주민센터, 예장이주민선교협의회, (사)국

경없는마을, (사)들꽃 청소년세상 경기지

부, 청소년열정공간 99도씨, 청소년연구모

임 청사모, 들꽃피네 사회적협동조합, 사

동지역사연구모임, 사동지역커뮤니티 1도

씨, 지역사교육연구소 , 안산더 좋은사회 

연구소, 박성빈국제학교, 안산시립자역아

동센터, 안산민예총, 안산도시농업연대, 

안산교육포럼, 안산YWCA, 민주노총안산

지부,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환경운동연

합, 안산경실련, 안산새사회연대일다, 안

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산청년행동더함, 

지구인의 정류장, 시화호 생명지킴이, 안

산 교육희망 네트워크.<오마이뉴스 동시 

게재>                      송하성 기자 

"정부는 외국인 자녀의 중학생 학습지원금 지급 차별 중단하라"

안산이주민센터 등 28개 시민사회단체, 정부의 UN아동권리협약 위반 뼈아픈 지적

▲지난해 12월 개최된 미등록 외국인 자녀들이 한국에서 차별받지 않고 생활할 권리를 옹호하는 

경기도이주아동보육네트워크의 사업보고회. 왼쪽부터 김현삼 도의원, 박천응 대표, 성준모 도의원

从11月开始示范事业的京畿道公共配

送应用程序"特快专递"受到了人们的热切

关注。在韩国经营饭店等生意的外国居民

也值得关注。

"特快专递"计划11月面向华城、乌山、

坡州等3个示范地区提供服务，计划到2021

年在16个地区推出。

京畿道运营的"特快专递 "是民间企

业运营的"送餐民族"、"Yogiyo"同样的饮食

送餐中介平台。

最近几年在韩国，可以从家里方便订

餐的民间企业的外卖软件非常受欢迎，但

因饭店所承担的手续费太贵,也让餐厅老

板有很大的负担。

特快专递计划，以低于民间送货软件

的手续费率，减少小商贩的负担，同时以地

区货币奖励为基础，提供消费者优惠。该公

司计划通过这一平台，发展成为攻占消费

者和小商贩共同利益的"互利平台"。

根据8月27日"首都圈公平经济协议体

"以首都圈餐饮配送餐厅和消费者为对象

实施的"配送应用程序交易惯例实态调查

"结果，10家外卖应用程序加盟店中有8家

（79.2%）回答说，支付给外卖应用程序的广

告费和手续费过高。

"特快专递"通过最近在3个示范地区

实施的事前加盟申请，接收了华城市1821

件、乌山市830件、坡州市1048件等共3699

件。 达到目标3000件的123%的壮举，证明了

小商贩和消费者对"送货特级"的期待。

因此，京畿道株式会社正在办理登记

手续，使申请事前加盟的3699家加盟店可

以优先进入"特快专递"。 事前申请截止后，

加盟店招募工作仍将正常进行，并按顺序

进入送货特供店。

京畿道株式会社在确保公共配送应

用程序的基础——加盟店方面取得了巨大

成果，而且还考虑到以地区货币为基础的"

消费者优惠"，计划把该平台打造成小商小

贩和消费者共同发展的平台。

以说明会为基础，京畿道株式会社将

在10月16日之前接受京畿道地方自治团体

中希望参加"特快专递"第二次活动的市郡

的申请。

京畿道株式会社相关人士表示:"配送

应用程序的稳定系统运营非常重要，通过

与技术力量集中的企业的民官合作，正在

构筑最优秀的系统。"

想要申请外卖特级加盟店的外国居民

可以通过京畿道株式会社主页的弹窗或"

通知菜单"的"通知板"进行申请。

<한글 기사 45면>

计划于11月示范事业的京畿道公共配送应用程序"特快专递"大受欢迎

手续费少，在韩国经营饭店的外国居民也值得关注。 경기도 공공배달앱 이주민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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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센터장 이승미)는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워졌지만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

기 위해 식품꾸러미와 간식 등을 전달하며 마음을 전하

고 있다.

#꿈빛학교, 안녕!학교, 꿈다리학교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지난 9월 11일 학교에 나오

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13일치 급식꾸러미를 만들

어 발송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센터 내 다문화대안학교인 

‘꿈빛학교’와 한국어 한국 문화교육 기관인 ‘안녕!학교’, 

검정고시준비반인 ‘꿈다리학교’가 모두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공부해야 하는 학생

들이 급식꾸러미를 받고 조금이라도 힘내서 공부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한편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지난 9월 25일 ‘2020

년 제2회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수여식은 8월 22일 시행한 2020년도 제

2회 검정고시에서 중졸(3명), 고졸(4명)에 총 9명이 응

시, 최종 7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학

생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루어진 

대면 수업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수

업을 함께하면서 시험을 준비해 왔고,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

이번 수여식은 졸업생과 재학생, 교사, 졸업생의 부모

님이 모두 모여 축하를 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그동안의 다양한 활동, 공부하는 모습, 선생님

과 부모님의 축하 메시지를 모아 영상으로 제작해 함께 

시청하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했다. 

꿈다리학교 중졸과 고졸 과정을 이수한 후 이번에 고

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은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시고, 아플 때나 기분이 안 좋을 

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선생님 

찾아올게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13개 지역아동센터에 간식 전달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지난 9월 22일 ‘이주배

경아동.청소년 지원 지역자원연계 시범사업’의 일환으

로 확대운영되고 있는 찾아가는 심리정서지원프로그램 

‘Many Cure’와 ‘Hug Me’에 참여하는 13개 지역아동센

터 137명에게 간식꾸러미를 전달했다.

센터는 아이들이 달달한 간식을 먹으며 미술, 음악, 

원예 심리정서지원 활동에 더욱 재미있게 참여하길 기

대하는 마음을 전했다.

한편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전 직원이 추석을 맞이

해 132만원의 후원금을 마련해 꿈빛학교, 꿈다리학교, 

안녕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사례관리 당사자들의 

생활 지원비로 전달했다.

김영의 기자

"이주배경청소년, 직접 만나진 못하지만 먹거리로 응원과 지지 전해요"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13일치 급식꾸러미·13개 기관엔 간식꾸러미 등 전달

 

Tỉnh Gyeonggi (tỉnh trưởng Lee Jae Myung) đã 
trang bị một sảnh chờ xe trước ga Sadang, nơi 
tập trung nhiều người đi xe buýt đến Seoul và tỉnh 
Gyeonggi. Bất cứ ai sử dụng xe buýt đều có thể sử 
dụng các thiết bị tiện lợi trong phòng thoải mái miễn 
phí để chờ xe buýt.

Ngày mồng 6 tháng 11 vừa qua, tỉnh trưởng tỉnh 
Gyeonggi ông Lee Jae Myung đã tìm đến "Sảnh chờ 
xe buýt tỉnh Gyeonggi " một không gian nghỉ ngơi 
mới dành cho khách sử dụng xe buýt, để khích lệ 
nhân viên quản lý và kiểm tra các cơ sở vật chất.

Tỉnh trưởng Lee đặc biệt yêu cầu tìm kiếm các 
phương án có thể tăng cường thiết bị lợi ích như 
lắp đặt cáp sạc điện thoại di động và các dịch vụ 
chuông xe được xúc tiến bởi cuộc bầu dân sự lần 
thứ 7 của tỉnh Gyeonggi, thi hành hệ thống đặt chỗ 
ngồi vv.... Ngoài ra, kêu gọi góp sức tích cực quảng 

bá để nhiều hành khách sử dụng xe buýt có thể sử 
dụng nó như một nơi để nghỉ ngơi và gặp gỡ.

Sảnh chờ xe buýt tỉnh Gyeonggi bắt đầu hoạt 
động từ ngày mồng 5 tháng trước là khái niệm mới 
cho dịch vụ giao thông công cộng được áp dụng 
lần đầu tiên trong năm nay nhằm tạo ra không gian 
thoải mái và thuận tiện cho hành khách sử dụng xe 
buýt đô thị.

Nó được xây dựng bằng cách thuê tổng cộng 
176.76㎡ trên tầng 3 và 4 của tòa nhà Geumgang 
trước cửa ra số 4 ga Sadang, ga Seoul, nơi thường 
có nhiều người đi xe buýt đô thị. Được lắp đặt màn 
hình thông tin xe buýt ,thời tiết và mức độ bụi siêu 
mịn, và tổng cộng có 48 chỗ ngồi &bàn.

Lắp đặt các thiết bị điều hòa, lọc không khí, thiết bị 
sưởi, điều hòa để tránh nóng, lạnh, mưa, tuyết và bụi 
mịn thêm vào đó còn có các thiết bị tiện lợi khác như 

phòng cho trẻ bú mẹ, Wi-Fi, cổng sạc USB, thiết bị 
lọc nước. Ở lối vào tầng 3 và tầng 4 có lắp đặt máy 
kiểm tra nhiệt tự động nhận dạng, nỗ lực hết sức để 
ngăn chặn các bệnh truyền nhiễm như Corona 19.

Bất kể ai cũng có thể sử dụng sảnh chờ xe 
buýt miễn phí khi sử dụng xe buýt đi lại giữa tỉnh 
Gyeonggi và Seoul. Đây là một cơ sở mà người 
nước ngoài cũng có thể sử dụng một cách thuận 
tiện.

Tỉnh Gyeonggi có kế hoạch vận hành thử nghiệm 
thí điểm hệ thống đặt vé xe buýt mà hành khách có 
thể lên ngay khi xe buýt đến sau khi nghỉ ngơi thoải 
mái trong sảnh chờ.

Sảnh chờ xe buýt tỉnh Gyeonggi được vận hành từ 
10 giờ sáng ~ 10 giờ tối ngày thường, từ 1 giờ chiều 
~10 giờ chiều ngày thứ 7 và chủ nhật .
<한글 기사 28면>                    송하성 기자

Người nước ngoài hãy sử dụng xe buýt một cách thuận tiện, "Sảnh chờ xe buýt tỉnh 

Gyeonggi " 버스 이용하는 외국인주민도 편리하게 이용해요 '경기버스라운지'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1666-1234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1644-7111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031-

599-1770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031-364-57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글로벌미션센터 070-8600-8040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031-413-3106 

원곡보건지소(외국인 진료) 031-481-360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031-481-266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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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Марина.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Мээрим и с
егодня мы пришли в банк чтобы пока
зать вам, как можно снять деньги с к
арточки и также как положить можн
о деньги с кредитной карточки или с 
банковской книжки, и как отправить . 
Это видео посвящено тем, кто совсе
м недавно приехал в Корею и не зна
ет языка, чтобы вам было легче , пот
ому что не зная языка вам приходить
ся обращаться к сотрудникам, это на
до ждать очередь и еще банк работа
ет только до 4 часов. А если вы восп
ользуетесь нашим видео то вы може
те всегда, потому что здесь круглосу
точно дверь открыта. И еще чтобы о
братиться к сотрудникам вам надо з
на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вот такая банковск
ая книжка, то можно через нее делат
ь эти операции, но можно также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вот такая кредитная карто
чка. Сегодня я вам покажу как через 
банковскую книжку снять деньги

Если вы хотите снять деньги, вам н
адо нажать на 예금인출, потом нажат
ь на 확인, после этого, вы можете вос
пользоваться карточкой или банковс
кой книжкой. И так как у меня банков
ская книжка, я открываю там где чис
тые листы и вот сюда мы ее засовыв
аем. Если вы пользуетесь карточкой, 
то карточку надо стрелкой вперед во
т сюда засунуть. Вот она отсчитывае
т и здесь написано чтобы другие лю

ди не смогли узнать ваш пароль, над
о ее прикрыть, и вот чтобы вы не узн
али мой пароль я прикрываю от вас.

Я хочу например снять 10 тысяч 
и вот здесь вышло 30, 50, 100, 150, 
200, 300 тысяч, а мне надо 10тыс и я 
нажимаю на 기타금액 и выходит сраз
у по 10тысяч, на цифру 1 нажимаю и 
значит я 10тысяч снимаю, и нажима
ю на 확인. Банкомат спрашивает – в
ы хотите 10 тыс снять? Нажимаем на 
확인 и ждем. Банкомат отсчитала де
ньги, первым вы вытаскиваете книжк
у, после этого открывается окошко и 
вытаскиваете деньги. И если вы зар
егистрировали на телефоне вот этот 
банк, то у вас на телефоне выйдет, ч
то у вас снято 10 тысяч.

Мы разобрали как можно снять де
ньги с банковской книжки или с кред
итной карточки. Теперь я вас научу к
ак положить деньги на банковскую к
нижку или карточку. Нажимаем на 입
금무통장입금, потом на 확인, затем на 
현금 〮수표 일괄입금, после этого над
о вложить карточку или банковскую к
нижку. Я вам покажу как сделать чер
ез банковскую книжку, это одинаково. 
В это окошко засунуть книжку, если в
ы будете делать через карточку, то к
арточку надо вот сюда засунуть. Отк
рывается окошко и надо туда полож
ить деньги, они должны быть в разве
рнутом виде, потом нажать на 확인 и 
банкомат просит подтвердить что вы 
хотите положить эту сумму на этот с
чет, нажимаем на 확인. И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на телефоне приложение этого 
банка, через нее вы можете узнать ч
то вам пришли деньги. И потом банк
омат спрашивает- хотите ли вы прод
олжить какие-то операции, я говорю 
нет и поэтому нажимаю на 종료, заби
раем обязательно банковскую книжк
у.

Спасибо Марина, теперь по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как можно положить ден
ьги на счет не имея при себе ни кред
итки ни банковской книжки, зная всег
о лишь номер счета и свой айди ном
ер. 

Для этого мы нажимаем на 현금무
통장입금, потом на 확인 и на новом о

кне на 무통장입금 и надо ввести свой 
айди номер и на 확인 нажимаем, пос
ле этого ввести номер счета на кото
рый вы хотите положить деньги и на 
확인. Потом в новом окошке вводим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свой и на 확인. Пос
ле этого выходит окно и просит вас п
роверить номер счета и имя получат
еля и данные отправителя. И если вс
е правильно ,то на 확인 нажимаем. О
ткрывается окошко и расправленные 
деньги мы туда ложим и на 확인. И е
сли есть на телефоне как я вам гово
рила банковское приложение, то к ва
м приходит сообщение вам (имя отп
равителя) положила деньги.

Сейчас мы пришли в супермаркет 
и так как там большая очередь, я не 
хочу стоять в очереди, я хочу купить 
только зубную пасту и я хочу распла
титься через такую кассу самообслу
живания. Эти кассы находятся в бол
ьших матах очень многих магазинах. 
Научу как ими пользоваться. Вот мы 
пришли в магазин

emart everyday.  На товаре есть шт
рих код, и надо чтобы он вот здесь в
ысветился, вышла его цена, нажима
ем на 포인트 적립확인 и затем выбир
аем способ оплаты. Я расплачиваюс
ь картой кредитной и поэтому нажим
аю на 신용/체크카드 и кредитную кар
ту как показано на видео на кассе за
совываем внутрь, ждем, вытаскивае
м карту и если вам нужна квитанция, 
то нажимаем на 예. И вот мне на тел
ефон пришло сообщение от банка, ч
то сколько денег ушло и сколько ост
алось.

Пользуйтесь вот такими привилеги
ями, не стойте в очереди, делайте б
ыстрые покупки. До свидание.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과 신용카

드 또는 통장에서 돈을 입금하는 방법 

그리고 송금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은

행에 왔습니다. 이 글은 최근 한국에 입

국하여 한국어를 모르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은행 직원들과　소통해야하는

데 한국어를 모르니까 줄을 서서 기다

려야하고 은행은 오후 4시까지 운영하

므로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이 24시간 열리

는　ATM 기기가 있습니다. 그 사용방법

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ATM을 통

해 다양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통장으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금을 원하시면 인출을 클릭하고 확

인을 누르면 카드나 통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통장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빈 시트가　있는 곳을 열고 여기

에 넣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

를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 넣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카운트 다운이 진행되며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볼을 수 없도록 

가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만원을 인출하고 싶은데 

화면에는 30, 50, 100, 150, 200만원이 있

습니다. 기타 금액을 클릭하고 만원 단위

로 1을 누르면 1만원을 인출한다는 뜻입

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ATM　화면에는　‘1만을 인출하시겠습

니까?’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 때 확인

을 누르고 기다리세요. ATM이 돈을 세

고 먼저 통장을 꺼내면 작은 문이 열리

며 돈이 나옵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휴대전화로 전송되도

록 설정했다면 곧 휴대전화에서 ‘10,000

원이 출금되었음’이라는　문자메시지가 

올 것입니다.

이번에는 통장이나 카드에 돈을 넣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입금-무통장 

입금을 누른 다음 확인을 누르고 다시 

현금 수표 일괄 입금을 클릭한 후 카드 

또는 통장을 삽입해야 합니다.

통장을 통해 어떻게　하는지 보여 드

릴게요. 이 창에 통장을 넣어 카드를 사

용할 경우 여기에 카드를 밀어 넣어야합

니다. 창이 열리고 거기에 돈을 넣어야 

합니다. 돈을 펼친 다음 확인을 클릭하

면 ATM에서 이 금액을 이 계좌에 넣을 

것인지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리고 은행의 응용프로그램이 휴대전화에 

있으면 돈을 받았음을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ATM은 작업을 계속할 것인지 묻

습니다. 저는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 

종료를 클릭합니다. 통장을　꼭　챙겨갑

니다．

-마리나씨 감사합니다. 이제 신용 카드

나 통장　없이 계좌 번호와 신분증만 알

고 계좌에 돈을 입금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중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

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유마리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이주민이 한국에서 ATM기를 사용하는 방법, 현금 인출부터 예금까지

Как пользоваться банкоматом в Корее . Касса самообслуживания в супермаркет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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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경기도 관광테마골목으로 선정된 ‘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의 관광명소화가 본격 추진

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

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광테마골목 7곳

을 선정, 관광명소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관광테마골목으로 ▲수원 화

성 행리단길 ▲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 ▲평택 

신장쇼핑로 솜씨로 맵씨로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

리 ▲이천 도자예술마을 회랑길 ▲포천 이동갈비 골

목 ▲양평 청개구리이야기 거리 사업대상지 7곳을 선

정한 바 있다.

도는 이곳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골목별로 ▲골목 고유의 이

야기 개발 ▲관광상품 개발 및 시범운영 ▲벽화, 설

치미술 등 골목 경쟁력 강화 ▲주민참여 역량 강화

(해설사 육성 교육 등) ▲온. 오프라인 홍보 등의 사

업을 진행하며 이들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방

침이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

리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향 음

식들을 소재로 ‘안산 원곡동으로 떠나는 세계음식여

행’이라는 고유의 이야기를 만든다. 

이야기는 다양한 작가들이 이곳을 방문해 느낀 점

들로 구성해 역시 카드 뉴스나 SNS를 통해 알릴 계

획이다. 

또한, 지역의 다문화 주민을 대상으로 음식문화해

설사를 육성하고 그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다문

화 음식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미식투어 상품도 개발

할 계획이다.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 외에도 김포 북변동 백년

의 거리에는 여행 작가들이 직접 골목을 찾아가 100

년의 시간이 만들어 놓은 오래된 골목 속에 이야기를 

발굴해 카드 뉴스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

해 알릴 예정이다. 또, 노후 건물에 예술콘텐츠를 입

히는 설치미술을 통해 예술가의 골목으로 조성한다. 

도는 관광테마골목이 상품성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골목 홍보도 하기 위해 관광 유튜버나 문화기획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범 투어를 공통사업으로 운영

한다.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는 100년 된 김포성당에서 

시작해 북변동 청년 문화거점 공간인 1950 해동서점

을 거쳐 지역 내 휴식공간인 363예술광장까지의 코스

다. 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는 다문화 음식들을 

경험해보고 요리교실에 참여하는 코스다.

이밖에도 골목별로 온라인 이벤트, TV 방송 촬영, 

유명인 활용 홍보영상 제작 및 유튜브 송출 등의 다

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축제. 이벤

트 등의 다양한 활성화 사업 추진을 못 하게 되어 아

쉬운 점이 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테마골목을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관광테마골목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 관광명소화 본격 추진된다

세계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향 음식 소재로, '안산 원곡동으로 떠나는 세계음식여행'

경기도, 관광객이 즐겨 찾는 안산 등 관광테마골목 7곳 선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원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 

아동 급식 ‘행복두끼 프로젝트’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원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11번가와 행복얼라이언스, 행복도시락사회적

협동조합과 ‘안산 행복두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4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윤화섭 안산시장

과 이상호 11번가 사장, 조민영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 

실장(Social Value 혁신실), 곽호근 행복도시락사회적협

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다짐했

다. 안산시는 협약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급식 

지원이 필요한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인 11번가는 대상 아동의 급식 제공을 위한 예산

을 내년 2월까지 지원한다. 

안산시는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해당 아이들이 지속

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김영의 기자

이주배경 청소년 자치공동체 

활동 “요리수업 시작했어요”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지난 9월 17일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표하는 이주배경 청소년 자치회 ‘꿈길’ 학생

들의 요리수업을 시작했다.

이번 요리수업은 학생들이 모여 여러 번의 회의를 통

해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활동을 고민하다가 요리 

활동을 하고 싶다는 결과가 나와 이루어지게 됐다. 꿈길 

학생들이 요리를 선택한 이유는 요리를 배워 나눔 활동

을 하기 위해서다.

요리수업은 총 8회기 동안 진행되며 한식, 중식, 일

식, 양식, 제과제빵 등을 다양하게 배우게 된다. 또한, 

요리수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의 요리를 경험하고 최종

적으로 제과제빵을 배워 쿠키, 스콘 등을 만들어 나누어

줄 예정이다. 꿈길 학생들은 요리수업 1회기에서는 궁중

떡볶이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의 기자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1666-1234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1644-7111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031-

599-1770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031-364-57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글로벌미션센터 070-8600-8040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031-413-3106 

원곡보건지소(외국인 진료) 031-481-360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031-481-266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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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年的中秋假期可不一般，在中国，

2020年的10月1日既是家人团圆的中秋佳

节，又是中华人民共和国的国庆日; 在韩

国，10月1日既是祭拜祖先的中秋节，又是国

军日(국군의날), 两天后的10月3日还是韩

国的国庆日之一开天节。昨天(10月3日)小

编的儿子就指着别人家门口挂着的韩国国

旗说，妈妈，今天是开天节。这个还在上幼

儿园的孩子就知道今天是开天节啦，于是

我问他，是呀，今天是开天节，但是你知道

开天节是什么节日吗？

壇君神话

说到开天节，就不得不提到韩国的开

国神话壇君的故事。四千多年前，天神的儿

子桓熊(환웅)在阴历10月3日开天从天上来

到人间，带着"弘益人间"，也就是让世间上

的人都过上好日子的想法，在太白山的山

脚下建立了城市。一百多年后，有一只熊和

一只老虎也想变成人，其中熊按照约定吃

下了大蒜和艾草，变成了熊女，和桓熊结婚

后生了个儿子，那就是壇君，建立了"朝鲜"

这个国家，这就是朝鲜民族的建国神话。大

部分人印象中开天节是指壇君建国的日子，

但其实更准确地说是壇君的父亲从天上

来到人间的日子。

设立"开天节"

在历史的进程中，开天节的被慢慢淡

化，到了近现代为了团结民众上下一心共

同抵御日本的侵略，民族运动家们倡导重

新过起开天节，1945年韩国从日本的殖民

统治下独立后，在1949年制定关于国庆日

的法律时，为了方便大家记住，把原本阴历

的10月3日开天节定于阳历10月3日，成为了

韩国5大国庆日之一。

庆祝开天节，民众可以做什么?

在韩国的行政安全部的网站上，建议

大家可以挂出韩国国旗太极旗，建议挂出

的时间是7点到18点(当然根据国旗法，想一

天24小时都挂也是没问题的)。另外还说了

如果遇上刮大风或者下雨等可能导致国

旗毁损的情况下就应当收起，这也是象征

着一个国家的国旗理当受到的保护。

另外普及一下知识，小编之前也不知

道，跟中国指定建国日10月1日为国庆日这

只有一个国庆日不一样，韩国有5个国庆

日，分别是三一节(3月1日)，制宪节(7月17

日)，光复节(8月15日)，开天节(10月3日)，以

及韩文日(10月9日)，这5天政府都建议民众

一同挂起国旗庆祝，所以不久后的10月9日

又会看到不少人家挂起国旗来啦。

금년 추석 연휴는 보통이 아니었다. 중

국에서 2020년 10월 1일은 가족단위의 

중추절이자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일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금년 10월 1일은 조상을 

모시는 추석이자 국군의 날(국군의 날)

로, 이틀 뒤인 10월 3일은 한국의 국경일

인 개천절이다. 

지난 10월 3일 기자의 아들은 남의 집

에 걸린 태극기를 가리키며 “엄마, 오늘

은 개천절”이라고 말했다. 아직 유치원생

인 아이가 개천절인 줄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봤다.

“그래, 오늘은 개천절이야. 근데 개천절

이 무슨 명절인지는 알고 있니?”

단군신화

개천절하면 한국의 개국신화 단군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4천여 년 전 

천신의 아들 환웅이 음력 10월 3일 개천

에서 인간 세상으로 ‘홍익인간’ 즉, 세상 

사람들을 모두 잘살게 하자고 태백산 기

슭에 도시를 세웠다. 

100여년 후,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

리가 인간이 되고 싶었는데 그 중 곰만

이 약속대로 마늘과 쑥을 먹고 곰녀로 

변했고, 환웅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단군(壇君)으로 ‘조선(朝鮮)’이

라는 나라를 세운 조선민족의 건국 신화

다. 개천절은 단군이 나라를 세운 날을 

일컫는 말로 대부분 기억되지만, 사실은 

단군의 아버지가 하늘에서 인간으로 오

셨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하다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개천절은 서서

히 희미해졌다. 근현대사에서 일본의 민

족 침략을 견디고 상하가 모두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민족 운동가들은 

개천절을 제창하고 다시 시작하였다. 

한국은 1945년 일본의 식민 지배 하에

서 독립한 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

률을 마련할 때 음력인 10월 3일을 기억

하기 편하게 양력으로 10월 3일을 국경일

로 만들었다. 지금은 개천절이 5대 국경

일 중 하나이다.

개천절을 경축할 때, 민중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는 태극기를 게

양할 수 있는 시간을 7시부터 18시까지

로 권고하고 있다.(물론 국기법에 따라 

하루 24시간 걸어도 좋다)

또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오는 등 

국기가 훼손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접어야 

한다. 나라의 국기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아는 지식을 좀 더 나누고자 한다. 

기자도 전에는 몰랐는데 중국은 건국일 

10월 1일을 국경일로 지정한 것과 달리 

한국은 5개의 국경일이 있다. 삼일절(3

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

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이다. 5개의 국경일에는 정부가 국민들에

게 국기 게양을 권유하고 있다.

기자는 한국에서 여러 해 명절을 보냈

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대충만 알고 있

었다. 이번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 개천절

의 경위를 파악한 것인데 내가 사는 나

라의 문화를 알아보는 것도 솔솔한 재미

가 있다. 이젠 외국인주민 여러분도 한국 

개천절의 역사를 자세히 이해했을 것으

로 믿는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홍연연 경기외국인SNS기자단

韩国国庆节之一的开天节，背后有怎么样的故事? 개천절의 역사

한국의 개국신화 단군이야기가 토대 ... 5대 국경일의 하나가 되기까지

여성가족부는 이정옥 장관이 8일 오후 

10시 열리는 믹타(MIKTA) 여성·가족 담

당 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믹타는 멕시코(Mexico), 인도네시

아(Indonesia), 한국(Korea), 터키

(Turkey), 호주(Australia)로 이뤄진 중

견국 협력체로 2013년 9월 25일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했다.

한국은 올해 믹타 의장국으로 이번 회

의를 제안한 터키 노동사회가족부와 함

께 회의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믹타 5개국의 여성·가족 

담당기관이 참가해 '믹타 내 코로나19 대

응 최전선에 선 여성'이라는 주제 아래 

성평등 관련 각국의 도전과제와 정책경

험, 우수사례, 향후 추진방향 등을 공유

했다.

이 장관은 15분간의 발표를 통해 사

회적 거리두기, 기업의 기부 및 격리시설 

지원 등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소개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영

향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공유했다.

이 장관은 또 코로나19로 여성에게 발

생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아이돌봄 서비

스, 방과후 아카데미, 다문화가정 방문지

도 등 한국의 돌봄지원 정책과 경력단절 

여성 예방 및 직업훈련 등의 고용 지원 

정책을 알렸다.

이외에도 코로나19를 사회개혁 전환점

으로 삼아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한

국형 뉴딜정책도 적극 홍보했다.

이 장관은 “믹타 5개국은 누구도 소외

되지 않는 포용적 공동체 실현이라는 목

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성평

등 성과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믹타가 범

지역적이고 혁신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사

회의 성평등 실현을 이끌어 나가기를 기

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이정옥 여가부 장관, 5개국 여성·가족 담당 장관들과 코로나19 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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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겨두고! 알아두면!’ 다문화가족에도 도움 되는 다양한 정보

안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시민에게 도움 될 다양한 시책 추진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시민들이 알아두면 필요할 때 

혜택을 쏙쏙 골라 쓸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모든 가정으로 확대 

안산시는 저출산 극복 및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10월부터 소득이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

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지만, 시는 

정부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가정에 시 예산을 투입해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도록 확대한 것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산

모영양, 산후부종, 신생아 목욕, 가사활동 등을 돕는다. 

지난해와 올해 지난 8월까지 서비스를 받은 가정은 

전체 출산 가정의 30% 수준으로, 안산시는 모든 가정으

로 확대함에 따라 서비스 이용률을 60%대로 끌어 올린

다는 구상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록수보건소(031-

481-5977), 단원보건소(031-481-6469)로 문의하면 된다.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운영

안산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의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안산시에 따르면 경기도 13개 시. 군(안산. 안양. 시

흥. 군포. 광명. 과천. 의왕. 양평. 하남. 부천. 동두천. 

용인. 안성)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 ‘안전귀가? 경기 13개 도시 통합’을 내려

받아 이용 가능한 이 서비스는 늦은 밤 퇴근길이나 하

굣길에서, 인적이 드문 골목길 등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상황 언제 어디서나 앱을 활용하면 사용자의 GPS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안산시 통합관제센터와 미리 등록한 

보호자에게 전송되는 등 대처가 가능하다. 

특히 앱의 ‘SOS 위급상황’ 기능을 사용하거나, 스마

트폰을 흔들면 보호자와 시 통합관제센터에 위험 상황

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리고, 통합관제센터 관제모니터

에는 이벤트 문자가 표출돼 사용자의 가장 가까운 곳의 

방범 CCTV로 현장을 확인하는 한편, 즉각 경찰에 출동 

요청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져 

위기상황을 모면할 수 있으며, 앱 기능 ‘FAKE CALL’

을 사용하면 전화벨이 울려 통화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

도 있다. 이밖에도 인근에 있는 방범 CCTV 및 파출

소.지구대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고, 지정 경로를 설정

한 뒤 경로를 이탈할 경우 위급상황을 알리는 기능도 

있다. 

해당 서비스는 앱 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경

기도 안전귀가’를 검색해 누구나 쉽게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안산시는 현재 시 1천824곳에 설치된 3천622대의 방범

용 CCTV를 경찰과 공유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등을 통해 안산시민 누구나 안전한 귀갓길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똑똑 경제똑똑’ 온라인 교육

안산시는 드림스타트에서 초등학생(3~6학년)의 올바

른 경제관념과 소비습관 배양을 위한 온라인 교육 ‘금융

똑똑 경제똑똑’을 실시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온라인 방식으로 지난 

5일부터 시작된 교육은 4주 동안 진행되며, ‘금융, 용돈, 

증권, 미래금융’ 주간별 주제의 전문강사가 보드게임 및 

활동지 등을 활용해 멘토링(1대 1 전화통화)으로 학습

과 온라인 미션수행 등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산시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과 발달을 돕기 위해 2009년부터 만 12세 이하 취약계

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및 보건, 복

지, 교육(보육)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안산시 여성가족과(031-481-2201)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 전화 031-8001-0211  ● 문자 010-2455-9331(변동사유, 이름, 주소 문자가능)

경기다문화뉴스 

신문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30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의왕시, 가평군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와 30개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등 

구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혹은 구독을 원치 않는 분 그 밖에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다문화뉴스 편집부로 연락해 주세요.

독자여러분께 알립니다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1666-1234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1644-7111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031-

599-1770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031-364-57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글로벌미션센터 070-8600-8040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031-413-3106 

원곡보건지소(외국인 진료) 031-481-360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031-481-266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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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이 우리 아이

에게 가해지는 학대가 될 수 있다. 제대

로 알아야 올바르게 대처하고 아이를 건

강하게 기를 수 있다.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가족이 함께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요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를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센터는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면서 아동학대 예방의 중

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아동학

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학대

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월 1

회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교육자료를 

이용자분들께 안내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우리 가족은?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

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

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센터는 자가 체크리스트와 활용방법

을 게재해 직접 체크해보며 양육방법 등

을 돌아볼 수 있게 했다. 또한, 아동권리 

존중의 양육과 실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센터는 아동권리 존중의 양육으로 ▲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해주세요. ▲자녀의 

성장과 안녕을 위해 부모의 책임과 사명

감을 가지세요. ▲자녀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귀 기울여 주세요. ▲훈육을 목적

으로 한 체벌도 학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주세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

해주세요) ▲자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

여 자녀를 중심으로, 자녀와 함께 의사

결정을 해주세요. ▲자녀를 존중하는 권

위 있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부모 자신

의 긍정적.낙천적.진취적인 삶의 가치들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훌륭한 모델이 되어

주세요 등을 제시했다.

실천 방법으로는 ▲아이가 사랑을 원

할 때 안아주기 등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한다. ▲ 아이가 부모에게 

다가올 때 거부하지 않는다. ▲매일 30분

씩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놀이를 함께 

한다. ▲가능한 한 아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책임지도록 한다 ▲대화를 할 때 

아이 스스로 생각해 보고 표현할 기회를 

준다. ▲아이가 도움을 구할 때는 격려하

거나 도와준다. ▲‘안돼’라는 말을 남발하

지 않는다. ▲아이의 실수나 실패를 배움

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혼자 노력하는 

것을 존중해준다. ▲결과보다 노력하는 

태도를 칭찬한다 등이다.

10월에는 아동학대의 유형과 올바른 

훈육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센터는 훈육이란 ‘가르친다’라는 개념

으로서 ‘올바른 가치나 도덕을 깨닫게 하

는 것’으로 ▲ 칭찬을 많이 해줄 것 ▲부

모님의 감정을 먼저 인식하고 조절해 줄 

것 ▲아이의 자존감을 존중해 줄 것 ▲

어떤 경우에도 체벌은 하지 않을 것 ▲

자녀를 믿어줄 것 등을 올바른 훈육방법

으로 제시했다.

또한, 자녀의 행동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한 후 자

녀에게 다가가기 ▲ 1~100까지 세고 난 

후 자녀에게 상호작용하기 ▲구구단을 

다 외운 후 자녀와 협의하기 ▲‘괜찮아’

를 여러 번 반복한 후 자녀와 이야기하기 

▲자녀와 즐거웠던 일을 떠올리고 난 후 

자녀에게 다가가기 · 박수를 크게 한 번 

치고 자녀와 상호작용하기 등의 방법을 

사용한 후 자녀에게 상호작용할 것을 제

시했다. 

이러한 방법들은 심장박동, 혈압, 땀과 

같은 생리적 요소를 변화시킴으로써 일

시적으로 치솟은 부정적 감정을 가라앉

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센터는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아이는 안전하

게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것’이라

며 때때로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 ‘사랑의 매’를 들어 혼내주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매를 

맞은 아이의 마음은 수치심과 분노로 상

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아이 역

시 폭력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이 정도는…” 시흥 가족, 아동학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자료 제공해 인식 개선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음이 힘든 다문

화가족이라면 시흥시 보건소(소장 박명

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마음방역 서비

스를 이용해보자.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

흥시민은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

살예방센터를 통해 마음건강검진 및 상

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신건강의학

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격조건에 따라 

1인당 40만 원의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외출이 어려운 아동. 청소년 및 

어르신과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마음건

강키트를 제공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

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코로나

블루 시대에 누군가에게 보내는 응원메

시지, 표어 짓기, 정신건강을 지키는 방

법 공유하기 등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추석 특별방역 기간에 코로나블

루로 심리적인 위기상황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EMDR(안구운동 둔감화 재처

리법)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효과성을 검토한 후 11월에 마음방역 상

담실을 오픈할 예정이다. 

마음방역 상담실은 시흥시민이면 누구

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전 시

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마음방역 상담실은 외상 후 스트레

스, 불안증상 등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EMDR(안구운동 둔감화 재처리법) 프로

그램을 활용해 불안하고 힘든 마음을 극

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로 인해 심리적으로 어

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은 이용해 볼 만

하다. 

코로나블루 극복 이벤트 및 마음방역 

상담실 운영일정 등은 시흥시정신건강복

지센터(www.shsmhc.or.kr, 031-316-6661)

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코로나로 힘겨운 다문화가족도 “마음에 방역이 필요합니다” 

시흥시보건소,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 심리적 위기 겪는 시민 없도록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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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중교)는 추석을 맞이하여 지난 9월 27일 12개국 250

명의 외국인근로자에게 사랑의 떡나눔 행사를 진행하였

다. 이번 사랑의 떡나눔 행사는 12개국 공동체 대표단

을 통해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

하며, 시흥시 관내 외국인근로자에게 추석 최대 먹거리

인 송편과 식혜를 제공해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지만, 코로

나19 여파로 명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요즘, 본국

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나눔을 통

해 추석의 넉넉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

행사에 참여한 캄보디아 공동체 회장 안속멩 씨는 

“명절이 되면 가족 생각이 많이 난다. 특히 코로나19로 

일상생활 제한이 많아 불편했는데 이번 나눔으로 가족 

같은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좋았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집콕 건강체조로 건강 up

“온택트로 건강 챙기자!”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적어진 요즘,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체조로 다문화가족의 건강을 챙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시흥 집콕건강체조’ 

챌린지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 9월 30일 시흥시청 공식 유튜

브에 게시된 ‘시흥 집콕건강체조’ 영상을 보며 적극

적으로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

해 기획됐다.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시흥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시흥 집콕 건강체조’를 따라 

하는 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시흥시보

건소 #시흥집콕건강체조 #힘내라시흥 3개의 해시태

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주민과 사랑 떡나눔 따뜻한 거리두기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국가별공동체지원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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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고민하는 다문화가족이 있다면 ‘2020 GTEC 

경기지역 청년 온라인 Job Festival’에 가보자. 

시흥시(시장임병택)는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4

주간 온라인으로 ‘2020 GTEC 경기지역 청년 온라인 

Job Festival’을 개최한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감소와 실

업자 급증 등 침체돼 있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고용촉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중소. 중견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 구직자에게 취

업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시흥. 안산과 경기지역 청년

들에게는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 면접의 어려움을 고려해 

비대면 면접환경을 도입,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

는 비대면 방식의 취업박람회로 진행하기로 했다. 

시흥시와 경기과기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상공회의소, KB국민은

행,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가 후원하는 이번 취업박람회

에는 150여 기업이 참여한다. 

또한 경기과기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에리카캠

퍼스, 안산대, 신안산대, 서울예술대 등 시흥. 안산 소재 

대학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청년 취업준비생, 그리고 

군자디지털과학고등학교, 경기스마트고등학교 등 고교 

졸업예정자들도 온라인으로 취업의 문을 두드릴 예정이

다.

구직자들은 직접 홈페이지(https://jobfair.incruit.

com/gtec)에 참가기업 정보 취업준비 지침 등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입사서류 제출 후 영상기반 채용플랫폼을 

활용해 면접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입사서류 접수부터 면접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치러지

는 박람회기 때문에 시간, 장소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취업 시

장에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 드리고자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가 포스트 코로나를 준

비하는 우리 취업문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

다”라며 “참여하는 기업과 청년들이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취업 준비하는 다문화가족이라면 ‘경기지역 청년 온라인 Job Festival’

시흥시, 4주간 온라인 진행 지역사회와 협력 통해 고용촉진 및 지역 일자리 창출

11月示範事業予定の京畿道公共出前ウェブ、‘出前特急’が大人気  

手数料が少なく、韓国で食堂などの商売を行う外国人住民も関心を

11月から示範事業を始める京畿道公共出前ウェ

ブ、‘出前特急’に対する関心が熱い。韓国で食

堂などの商売を行っている外国人住民も関心をも

つことをお薦めする。

‘出前特急’は、11月中に華城·烏山·坡州など

の３つの示範地域を対象に、サービスを開始する

予定だ。2021年までに16の地域で施行する計画。

京畿道で運營する‘出前特急’は、民間企業が

運營する‘出前の民族’、‘ヨギヨ’のような飲

食出前仲介プラットフォームだ。

ここ最近の数年間、韓国では飲食の注文を家で

簡単に行うことができる民間企業の出前ウェブが

大人気だが、飲食店が負担する手数料がたいへん

高く、飲食店の経営者に大きな負担となってい

た。

出前特急は民間出前ウェブ対比、低い手数料率

で、小商工人の負担を減らすと同時に、地域貨幣

インセンティブを基盤に消費者にも恩恵がある。

これを通じて消費者と小商工人両方の便宜を図る'

相生プラットフォーム'として成長させていく計画

だ。

先立って8月27日、‘首都圈公正経済協議体’

が首都圈外食出前飲食店と消費者を対象に実施し

た、‘出前ウェブ取引慣行實態調査’結果による

と、出前ウェブ加盟店10ヶ所のうち8ヶ所(79.2%)

は出前ウェブに支払う広告料がたいへん高いと答

えた。

‘出前特急’は最近3つの示範地域で實施した事

前加盟申し込みを通じて、華城市1821件と烏山市 

830件、坡州市1048件など、計3699件を受付けた。

目標であった3000件の123%を達成した快挙で、

‘出前特急’に対する小商工人と消費者の期待を

立証したことになる。

これにともない、京畿道株式会社は事前加盟受

付けに申し込んだ3699の加盟店が、'出前特急'に 

優先入店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登録手続きを進

めている。事前申し込み締め切り後も加盟店 募集

は常時行い、順次出前特急に入店可能だ。

京畿道株式会社は、公共出前ウェブの基礎であ

る加盟店確保で大きな成果をだしたのはもちろ

ん、地域貨幣を基盤にした‘消費者恩恵も考慮、

小商工人と消費者両方のための相生プラットフォ

ームで踏み出す計画だ。

說明会をもとに京畿道株式会社は10月16日ま

で、京畿道自治体のうち、‘出前特急’2次参加を

望む市郡の申し込みを受付ける。

京畿道株式会社関係者は、“出前ウェブは安定

的なシステム運営が重要だが、技術的力量が集約

された企業との民官協力を通じて最高のシステム

を構築している”とした。

出前特急の加盟店申し込みを望む外国人住民

は、京畿道株式会社のホームページのお知らせメ

ニューなどで申し込むこと。<한글 기사 45면>

ソン・ハソン 記者 

시흥시청 031-310-2114 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19-7997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시흥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31-496-

9393/9494 시흥고용센터 031-496-1900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031-313-0473~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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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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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들도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다. 최근엔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가는 

날이 줄어 엄마들의 근심이 늘었다. 

학원비가 부담스러운 다문화가족들은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을 자주 이

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열두 번째 도서

관인 배곧도서관(시흥시 배곧4로 102)을 

10월 15일 시민에게 첫선을 보였다. 

배곧도서관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

역관리를 위한 소독실시는 물론, 출입자

에 대한 QR코드 방문관리 등 안전한 독

서환경으로 개관할 준비를 마친 상태로, 

현재 막바지 시스템 정비를 진행 중이다.

개관 이후 한 달간 도서대출반납시스

템 점검은 물론, 도서관 운영 초기 발생 

가능한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동안은 시설견학, 열람 및 

도서대출 서비스가 가능하며 상호대차, 

북스타트와 같은 편의시책은 추후 운영

할 예정이다. 배곧도서관은 ‘일상의 문

화공간인 도서관’을 콘셉트로, 책과 함

께 휴식하며 사람을 만나는 중정(patio/

집 안의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마당)

을 둔 것이 특징이다. 3,896㎡ 규모로 1

층 어린이. 유아자료실, 자갈자갈(청소

년), 문화교실, 동아리실, 학습실을 비롯 

2층 종합자료실, 다목적홀이 위치하고 있

다. 개관을 위한 장서는 36,000여권을 확

보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양상에 따

라 개관상황은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상황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

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개관 영상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할 예정이

다. 배곧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문

의 사항이 있으면 담당자(031-310-5286)

로 전화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가을나들이

오이도 유적 문화체험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를 

고민하는 다문화가족이라면 오이도 

유적을 찾아가 보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2021년에도 풍부한 선사 문

화 콘텐츠를 지닌 시흥 오이도 유적

(사적 제441호)을 교육의 장으로 활

용해, ▲선사시대 시간여행 프로그램 

‘오이도 Go, Back, Jump !’를 필두

로, ▲캠프와 피크닉을 결합한 ‘오이

도 선사 캠프닉’을 비롯해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이도 AR 패

총전시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프로그램 ‘오이도 선

사 캡슐’ 등 신규 프로그램 2종을 더

해 더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새로 연 ‘배곧도서관’ 이용하세요

12번째 도서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위해 적극 이용해요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предоставляет 
ссуды на средства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ж
ителям, пострадавшим от коронавирус
а 19!»

С 15 октября по Кёнгидо начнут при
нимать заявку на третий этап  «Сверхн
изкий кредитный заем Кёнги», который 
предоставляет средства к существова
нию в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ях людям, 
которые испытывают трудности из-за к
орон 19.

«Сверхнизкий кредит Кёнгидо» - эт
о проект, который предоставляет ссуд
ы до 3 миллионов вон гражданам Кёнг
идо с кредитным рейтингом 7 или ниж
е после проверки на срок 5 лет под 1% 
годовых. Это проект для граждан и му
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получивших гр
ажданство. Чтобы преодолеть кризис 
Corona 19,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выдели
ла бюджет в размере 50 миллиардов в
он и провела его дважды - в апреле (1) 
и июля (2).

Заявку на ссуду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ся с 
15 октября на стойках регистрации　у
правления в каждом городе / округе, н
аходящемся под юрисдикцией по проп
иске, а сумма ссуды определяется пут

ем проверки, до 3 миллионов вон. Для 
получения подроб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т
ом, как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ссуду, список 
документов и др. пожалуйста, обратит
есь в онлайн-доске вопросов и ответов 
«Бизнес по сверхнизким кредитам» в э
ксклюзивном колл-центре «Сверхнизк
ий кредит Кёнги» (1800-9198) и в меню 
«Архив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Платформы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Кёнги (ggwf.
or.kr). 

Директор бюро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
чения Кёнги Ли Бён У сказал: «Сверхн
изкий кредитный заем Кёнги - это прое
кт поддержки фонда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
вованию на случай чрезвычайной ситу
ации для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х людей, к
оторым трудно жить из-за COVID-19. Я 
сделаю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помочь 
обездоленным гражданам ».

На третьем этапе была создана инд
ивидуальная ссудная служба, специал
ьно предназначенная для цели поддер
жки, такая как «заем для пользователе
й с высокой процентной ставкой 20% и 
более (3 миллиона вон)» и «Кредит, св
язанный с финансовым консультирова
нием молодежи (3 миллиона вон)». Ссу

ды для пользователей с высокой проц
ентной ставкой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об
легчения бремени процентных расход
ов кредита, которые используют ссуды 
с высокой процентной ставкой в   разме
ре 20% и более в год, включая незакон
ное част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Ссуды и финансовое консультирова
ние молодежи, ориентированы на мол
одых людей в возрасте до 39 лет, кото
рые пытаются погосить внезапно увел
ичиваемый долг. Параллельно с  фина
нсовой консультацией и кредитной под
держкой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дение трен
ингов по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ю.

Кроме того, начиная с 3-го этапа, ож
идается, что целевые показатели подд
ержки будут расширены за счет приме
нения All Credit (KCB) в дополнение к с
уществующей оценочной информации 
NICE в качестве стандарта оценки инд
ивидуального кредитного рейтинга.

Третий этап поддержки «сверхнизко
го кредита Кёнги»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ж
ителям Кёнгидо по состоянию с 1 октя
бря на дату подачи заявки, старше 19 
лет с кредитным рейтингом 7 (на основ
е NICE и KCB), или меньше. Если кред

итный рейтинг и требования к прожива
нию в Кенги-до соблюдены, возможен 
заем до 3 миллионов вон с годовой пр
оцентной ставкой в 1% .

3 этап «сверхнизкий кредит в Кёнги», 
«Поддержка фонда безопасности мал
ого бизнеса»,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вопро
сам долгосрочн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благо
получия и переговоры по индивидуаль
ному долгу»,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оянно п
родвигать проекты поддержки микроф
инансирования для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
х и малооимущих слоев населения, та
кие как «SOS-поддержка социальныя з
аботы класса».

Между тем,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52.474 человек получили кредитные сс
уды, в том числе 36.598 человек в перв
ом и 15.876   человек во втором, в резул
ьтате сверхнизких кредитных ссуд Кён
ги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раза.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Ли Ч
жэ Мён неуклонно проводит политику 
в отношении нуждающихся. Такая пол
итика, как «сверхнизкие кредитные ссу
ды в Кёнги», также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эт
ой политики.

<한글 기사 40면>

«Пользователям с высокими процентными ставками», а так же  «Молодежи 2030» кр
едиты до 3 миллионов вон．  С 15 октября принимаются заявки на сверхнизкие креди
тные ссуды на 3-й период по Кёнгидо, с годовой процентной ставко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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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증가, 이중언어교육 필요성 높아져

한국은 다문화가족 등 사회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다

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능력 부족, 정체성 혼란 등이 사

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문

화를 인정하고 포용해 우리 사회의 역량으로 키워나가

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중언어 교육의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0월 7일 오후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일환으로 이중언어 부모코칭 프로그

램을 실시했다. 웹엑스를 사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된 이번 부모코칭은 이중언어 환경조성을 위한 다문화

가족 마음 열기, 사례를 통한 이중언어 교육의 효과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교육했다.

참가자들은 2시간 강의를 듣고 이중언어 교육 관련 

키트를 수령한 뒤 완성품의 사진을 찍어 담당자에게 전

송했다.

가정 내 이중언어 환경은 한국사회에서 살지만, 엄마

를 통해 또 다른 나라의 말과 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

되고 배우며 이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

특히 한국어로 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자녀 양육 시 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어

릴 적부터 이중언어 환경을 조성하면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에도 도움이 된다. 

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내에서 이중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환경조성을 위한 부

모 역할을 강조하고 모어 양육에 대한 정서적 불안감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엄마나라 말과 문화를 배척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

제는 이중언어 교육이 자녀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하는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언어발달교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연령

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발달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언어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무료

로 언어교육을 제공하는 다문화 언어발달 교실을 운영

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 외국인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이 대상이며 연중 수시 모집한다.          송하성 기자 

“이중언어교육,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와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속적인 이중언어 환경조성 노력 ‘눈길’

부천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 개막

다문화가족이 함께 할 유망 직종

부천시가 주최하고 가톨릭대학 부천성모병원이 주

관하며 경기관광공사가 후원하는 2020 부천국제의료

관광컨퍼런스(BIMC 2020)가 오는 23일 오후 3시 가

톨릭대학 부천성모병원 성요셉관 5층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7개국 400여 명 이상의 대규모 국제

행사로 기획되었으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세미나와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참석자도 50인 이내

로 제한한다.

2020 부천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는 경기도 지역특

화 마이스 육성 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되었으

며, 의료관광 비즈니스 정보 교환과 네트워킹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중증질환 중심 국제진료 

뉴 노멀, 부천’이다. ▲부천의료관광 중증 국제환자 

현황 및 전략 ▲중증환자에 대한 국제의료시장의 니

즈 ▲포스트코로나시대 K-방역의 위상과 글로벌 헬

스케어의 미래라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부천시와 러

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5개 

국가가 참여한다.

이어 김상돈 가톨릭대학 부천성모병원 국제진료센

터장이 ‘준비된 부천, 차별화된 의료자원 의료서비

스’라는 주제로 코로나19가 의료관광시장에 미친 영

향을 설명하고, 차후 전망 및 관련 정책을 함께 살

펴볼 예정이다. 참가를 원할 경우 공식 홈페이지

(www.bimc.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BIMC2020)을 통해 다양

한 사전 등록 이벤트들이 개최되고 있으며, 행사 당

일에도 다양한 경품 추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시명 축제관광과장은 “이번 BIMC 2020에서 차

세대 의료관광 컨퍼런스 기준을 정의하고, 이에 대

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관광 전략을 제시할 것”이

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문의 070-4457-6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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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се больше растет популярност
ь такого движения как “этичное пот
ребление”. Что же это? “Этичное по
требление” - разумная покупка, пот
ребление и сбыт каких-то либо вещ
ей, задумываяс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б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е и этичности. 
Т.е. это потребители, которые осоз
нают то, как и откуда появляются п
родукты перед появлением их на п
олках магазина, и создают возмож
ности более экологической утилиз
ации после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 я не г
оворю только о пищевых продукта
х. Ведь мы помимо базовых требов
аний, нуждаемся еще и в комфорте. 
И как оказалось, что в доме практи
чески у каждого существует парочк
а ненужных вещей, которые слишк
ом жалко выкидывать, но соверше
нно не используются ни вами, ни д
ругими членами семьи.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рассмотрим с
тудента, который приехал на учебу 
в другую страну/город и решает сн
имать жилье. Что делать с необход
имыми бытовыми приборами и меб
елью? В случае, если студент не р
ассматривает проживание в друго
й стране в течение продолжительн
ого времени, согласитесь, покупат
ь все совершенно новое и затем не
сти на мусорку перед возвращение
м к себе на родину, как то экономи
чески не целесообразно. Так как же 
быть? Для таких случаев существу
ет множество сайтов и приложений 
для продажи товаров как новых, та
к и бывших в использовании.

И первый сайт, который я хочу п

редставить - это 중고나라. На мой в
згляд, это одна из самых популярн
ых площадок для продажи товаро
в. У меня уже есть опыт использов
ания этого сайта. Когда я только пр
иехала в Корею, то на первое врем
я мне нужен был телефон. Как оказ
алось, в Корее этот процесс достат
очно сложен, поэтому было решен
о взять уже бывший в употреблени
и. В случае с телефоном и другими 
относительно дорогими и ценными 
товарами, лучше договариваться о
тдельно с продавцом и получать по
купку из рук в руки. Если же товар н
е представляет высокую ценность, 
то часто используют услуги почтов
ой службы. Так, мне удалось прода
ть сломанный монитор, отправив е
го по почте получателю. Но главны
м недостатком является - высокая 
конкуренция среди покупателей. И
ногда хорошая вещь продается за 
считанные секунды.

Следующая платформа предста
влена в виде приложения на телеф
он - 당근마켓. Особенностью являе
тся то, что можно применить филь
тр по своему местонахождению. Т
о есть на главной странице будут п
оявляться только те товары, прода
вцы которых находятся в вашем ра
йоне. Мне кажется, это безумно уд
обно. Ведь иногда, покупая вещь у
же бывшую в употреблении, стоим
ость ее доставки может быть выше 
цены.

И последнее - это 번개장터. К сож
алению, у меня еще не было опыта 
в использовании этой платформы. 

Однако это приложении также попу
лярно в Корее, наряду с первыми д
вумя.

Я надеюсь, что одно из этих прил
ожений придется вам по душе и вы 
попробуете использовать его. Вед
ь иногда на таких площадках можн
о найти настоящие сокровища, о ко
торых никто не знает кроме вас!

‘윤리적 소비’ 운동이 인기를 얻고 있

습니다. ‘윤리적　소비’란 환경과 윤리

에 초점을　두고 현명하게 물건을 사

고, 소비하고,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품이 매장 진열대에 도착하기 전

에 제품의 출처와 위치를 이해하고 사

용 후　보다 환경 친화적인 재활용 기

회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해

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욕구　외

에도　편리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집에는 버리기에는 너무 아

깝지만 당신이나 가족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것

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다른 나라 혹은 도시

에 공부하러 가서 집을 얻어 생활하는 

학생들은 필요한 가전제품 및 가구를　

어떻게　마련할까요? 

학생이 장기간 다른 나라에 거주하

는 것이　아닌　경우, 모든 것을 완전

히 새로 구입한 다음 유학생활을 마치

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모든 것

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경제적으

로나 환경적으로 타당한 일이 아닙니

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

니까? 이러한 경우 신품 및 중고품 판

매를　위한 많은 사이트와 응용 프로

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

다.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사이트는 

‘중고 나라’입니다. 

이 사이트는 한국에서 상품을 구매

하는 가장 인기　있는 사이트 중 하나

입니다. 이미　이 사이트를 사용한 경

험이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전화기가 필요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서 이미 사용하

고　있는 것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기　같은 상대적으로 비싸고 귀중

한 상품의 경우 판매자와 별도로 협상

하여 직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구매자 간의 높은 경

쟁입니다. 때로는 좋은 물품이 몇 초 

만에 매진되기도 합니다. 제품의 가치

가 높지 않으면 우편 서비스를　자주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 플랫폼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

션 ‘당근마켓’입니다. 

특별한 기능은 위치에 따라 필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판매자가　있는 제품

만 홈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엄청나게 편

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미 사용 중인 물건을 구입

할 때 배송 비용이 가격보다 높을 수 

있는데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까운 곳

에 산다면 직접 만나 거래하면 되니까 

비용을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번개장터입니다. 안

타깝게도 아직　이 플랫폼을 사용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앱은 앞

의 두 개와 함께 한국에서 인기가 있습

니다. 소개해 드린 앱 중 하나를 사용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때로는 그러

한 사이트에서 당신 외에는 아무도 모

르는 진짜 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국

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율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Давайте создадим круговорот вещей! 사물의 순환을 만들어 봅시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한국생활 팁, 중고 물품을 손쉽게 찾고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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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함께하는 한가위 음식 나눔

원미2새마을부녀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 추진

부천시 원미지역 도시재생사업 중 주

민제안 공모사업에 참여한 원미2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지난 28일 명절을 맞아 원

미 꿈마루에서 ‘다문화와 함께하는 한가

위 전통음식 나눔 행사’를 열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전달식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으로 대면 전달식은 생략하고 

비대면 전달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부모 가정 및 다문화 가정 등 20가

구는 원미2새마을부녀회가 직접 만든 송

편과 한과를 전달받았다.

올해 3번째로 이어진 음식 나눔 행사

에는 김정원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 공

모사업팀이 참여했다.

공모사업팀은 한국의 전통 다과를 만

들어 다문화 가정에 한국 문화를 알리고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본 행

사를 진행했다.

원미2새마을부녀회 김정원 회장은 “앞

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나눔 행사에 많은 지원과 관

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상현 주민상인협의체 위원장은 “모

두가 즐거워야 할 추석이지만 현재는 모

두가 힘든 상황”이라며 “부녀회가 오랜 

시간 고생하며 준비한 송편과 다과가 주

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 모

두가 행복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

했다.                      이지은 기자

추석맞이 취약계층 ‘전 나누기’

부천시자원봉사센터, 이웃에 마음을 전해요

부천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9월 28일 

대한적십자봉사회 부천지구협의회 회원

들과 ‘명절맞이 이웃에게 마음을 전하세

요’ 행사를 진행했다.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2차 지

원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를 통해 자

원봉사자들은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100가정에 정성을 담아 직접 만든 따뜻

한 7가지 각양각색의 전을 전달했다.

이웃들은 따뜻한 마음을 선물 받아 더

욱 풍성한 명절이 됐다며 기뻐했다.

부천지구협의회 이순길 회장은 “적십

자는 명절 때마다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

을 기억하고 다 함께 풍성한 명절을 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이번 명절은 코로나19로 

어느 해 보다 어려운 이웃들이나 정서적

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이웃들이 많은 것 

같다”며 “오늘 ‘몸은 멀지만, 마음은 가

까이’라는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봉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

다”고 소감을 밝혔다.

석상균 자치분권과장은 “코로나19로 

더욱 위축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한 적십자 봉사회 여러분께 감사드

린다”며 “앞으로도 지역단체와 연계해 

부천시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필

요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

다.

이지은 기자 

‘高金利利用者’と‘2030青年層’に300

万ウォンまで貸出 10月15日から3次京畿

極低信用貸出申し込み受付け、年1%利子

“京畿道がコロナ19で困難な状

況にある道民に緊急生計資金を

お貸しします!”

京畿道が10月15日から、コロナ

19で生計が困難になった低信用

者に、緊急生計資金を支援する

‘京畿極低信用貸出’の3次申し

込み受付を始めた。

‘京畿極低信用貸出’は、信用

等級7等級以下の京畿道民に年1%

利子率に5年満期で、審査の結果

最大300万ウォンまで貸出を支援

する事業だ。韓国人と国籍を取

得した多文化家族などが該当す

る。コロナ19事態克服のために

京畿道が500億ウォンの予算を確

保、4月(1次)と7月(2次)の二回行

った。 

貸出受付は10月15日から居住

地の管轄市·郡別現場受付け場

所にて行う。貸出金額は審査を

通じて300万ウォン限度で決定さ

れる。貸出申し込みおよび書類

など詳しいことは、‘京畿極低

信用貸出’專用コールセンター

(1800-9198)、および京畿福祉プ

ラットフォーム(ggwf.or.kr)‘福

祉アーカイブ’メニューで、

‘極低信用貸出事業’のオンラ

インQ&A揭示板’を利用すればよ

い。

イ・ビョンウ京畿道福祉局長

は、“京畿極低信用貸出はコロ

ナ19で生計が困難な低信用者に

たいする緊急生計資金支援事業

で、道民の需要が高い事業だ”

とし、“貸出だけではなく、債

務調整相談と福祉サービス連繋

を通じて、金融疎外階層道民に

実質的な助けとなるよう最善を

尽くす”とした。

今回の3次受付は、‘20%以上高

金利利用者貸出(300万ウォン)’

と、‘青年層財務相談連繋貸出

300万ウォン)’など、支援対象を

特定した貸出サービスが新設さ

れた。高金利利用者貸出は不法

私金融を含む、年20%以上の高金
利貸出を利用している低信用者

の利子費用負担を減らすことに

なるだろう。

青年層財務相談連繋貸出は、

急激な負債増加で困難な状況に

ある満39歳未滿の青年層を対象

に、貸出支援とともに金融相談

など、コンサルティング教育を

並行する計画だ。

また3次受付からは個人信用等

級評價基準を既存ナイス(NICE)評

価情報以外に、オールクレジッ

ト(KCB)を追加適用し、支援対象

が拡大される展望だ。

3次‘京畿極低信用貸出’支援

対象は、既存と同じ10月1日から

申し込み日現在京畿道に住み、

信用等級(NICE、KCB基準)7等級以

下の満19歲以上の道民だ。信用

等級と京畿道居住条件だけ満せ

ば年1%利子、審査を経て300万ウ

ォンまで貸出可能だ。

京畿道は3次‘京畿極低信用貸

出’締め切り後にも、コロナ19

事態長期化で困難を感じている

金融脆弱階層の生活支援のため

に、‘小商工人経営安全資金支

援’、‘長期延滞者金融福祉相

談および個別債務協商’、‘社

会的配慮階層SOS支援’など、低

所得‧低信用者のための少額金融

支援事業を持続的に推進する計

画だ。

一方、二回にわけた京畿極低信

用貸出結果、1次3万6,598人と2次

1万5,876人など、計5万2,474人が

信用貸出を受けた。

イ・ジェミョン京畿道知事は、

生活が苦しい庶民のための政策

を持続的に行ってきた。‘京畿

極低信用貸出’もそのような政

策の一環だ。

<한글 기사 40면>

번역 아키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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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인적교류>

2020년 6월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아세안 국적인은 

575,155명으로 베트남과 태국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In June 2020, 575,155 ASEAN nationals are in 

Korea, with Vietnamese and Thai population 

taking up the most portion.

비자유형별 국내 아세안 인구 체류 현황, 2020년 6월

ASEAN Nationals in Korea by Type of Visa (as of 

June 2020)

아세안 회원국별 국내 인구 체류 현황, 2020년 6월

ASEAN Nationals in Korea by Type of Visa (as of 

June 2020)

<한-아세안 무역>

2020년 8월 기준 한-아세안 총 무역량은 전월 대비 증

가한 114억 달러이며 베트남과 싱가포르의 비중이 각각 

52%, 12%로 가장 높았습니다.

In Angust 2020, total trade volume between 

ASEAN and Korea recorded 11,433 million USD, 

with trade with Vietnam and Singapore taking up 

the most portion of 52% and 12% respectively.

한-아세안 무역량 (2020년 8월 기준)

Trade Volume between ASEAN and Korea (as of 

August 2020)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무역 규모 (2020년 8월)

Trade Volume between ASEAN Member States and 

Korea (as of August 2020)

<한-아세안 관광>

2020년 7월, 한국으로 온 아세안 방문객은 필리핀인이 

10,1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

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In July 2020, visitors from Indonesia visited Korea 

the most, followed by the Philippines and Vietnam.

한-아세안 여객기 취항현황 (2020년 8월)

Passenger Flights between ASEAN and Korea (as 

of August 2020)

한국을 방문한 아세안  방문객 수 (2020년 7월)

ASEAN Visitors to Korea (as of July 2020)

아세안을 방문한 한국인 방문객 수 (2020년 7월)

ASEAN Visitors to Korea (as of June 2020)

<한-아세안 투자>

2020년 2분기 대(對)아세안 총 투자액은 46억 달러를 기

록했으며 아세안 회원국 내 신규 한국법인 수는 473개

입니다.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Korea to ASEAN 

recorded 4,630 million USD in the second quarter 

of 2020, with newly registered Korean enterprises 

in ASEAN reaching 473.

한국의 對아세안 해외직접투자 (2020년 2분기 기준)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Korea to ASEAN 

(as of 2nd Quarter of 2020)

한국의 對아세안 회원국 해외직접투자 (2020년 2분기 

기준)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Korea to ASEAN 

ASEAN Member States (as of 2nd Quarter of 2020)

아세안 회원국 내 한국 신규법인 수  (2020년 2분기 기

준)

Newly Registered Korean Enterprises in ASEAN (as 

of 2nd Quarter of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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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장덕천, 사진)와 부천시여성회관(운영법

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않는 

부천시 내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점

심식사를 배달한다. 

맞벌이 한부모 가정이라면 다문화가족도 이용할 수 

있다.

‘찾아가는 워라밸 런치박스’는 워킹부모의 일생활 균

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사업

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부천 특화 시범사업이다.

부천시가 지난 8월 여름방학 기간에 추진한 1차 ‘찾

아가는 워라밸 런치박스’참여가정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우만족 81%, 만족 19%로 참여가정 모두가 만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워킹부모들은 런치박스가 배달된 10일 동안 

안심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른 등교 제한으로 가정에 혼자 있

는 초등자녀의 결식, 영양 불균형, 안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부천시는 미등교기간 장기화를 고려하여 워킹부모의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2차 사업을 운영하기로 결정했

다.

신청 대상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워킹부모(맞벌이·한

부모 가정)다. 모집인원은 50명으로 선착순으로 접수한

다. 부천시여성회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증

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최

대 10회 런치박스를 지원받게 된다. 초등자녀가 2명 이

상일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

하는 여성, 워킹맘·워킹대디 등 부천시민의 일생활균형

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10월 20일부터 11월 6일까지 비대면 워라밸 패스티벌

이 열린다. 시는 이 밖에도 ‘워라밸 집콕 회식박스’, ‘가

정으로 찾아가는 워라벨 저녁파티’, ‘감정·돌봄 노동자 

마음방역 꾸러미’, ‘휴대폰으로 참여하는 랜선 페스티벌’ 

등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여성회관 홈페이지(http://

woman.bwyf.or.kr/) 공고를 참고하거나 전화(032-324-

6670)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부천시 여성친화사업 ‘찾아가는 런치박스’, 초등생 결식 없다!

맞벌이·한부모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자녀에게도 런치박스 배달 ‘대박’

부천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사업을 12일부터 본격적

으로 추진한다.

부천시는 사업을 총괄하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신속하게 지

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

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2,000원)이면서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인 ▲소

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및 긴급복지(생계급여)수급자는 대상

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온라

인 접수는 10월 12일부터 시작됐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bokjiro.go.kr/)에서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면 된

다. 19일부터는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접수 시 가구 내 신청자 출생 연도 끝자리

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하여 혼잡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

리두기를 준수할 방침이다.

부천시는 11월 중 긴급생계지원금 기준에 적합한 가

구 대상으로 신청계좌에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지급과 관련한 자세

한 내용은 부천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

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부천시 콜센

터(032-320-3000)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이 코

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지

원되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불편함 없이 지원금

을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부천시 사각지대 없도록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30일까지 신청·접수, 코로나 피해 지원 못 받은 다문화가족도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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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는 가족이 함께 모여 경쟁하고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 수 있는 

전통놀이다.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

터장 이병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

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늘고 있음에

도 안전을 위해 가족 참여 프로그램 등

이 취소돼 문화체험 공백이 발생함에 따

라 가족역량지원사업으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온라인 문화체험 활동으로 윷놀

이를 진행한다.

이번 온라인 문화체험은 취약. 위기가

족의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문화체험 활동의 필요에 따라 마련됐

으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중 신청자를 신청받아 이뤄졌다.

온라인 문화체험 윷놀이는 지난 9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센터 

및 대상자 가정에서 온라인(zoom), 비대

면 키트로 진행됐다.

참여 가족들은 실시간 참여 프로그램

인 ◯✕퀴즈, 윷놀이 등과 전통놀이 만들

기 시간을 가졌다.

◯✕ 퀴즈는 추석에 관한 퀴즈 20개를 

zoom을 통해 실시간 프로그램으로 진행

됐으며, 윷놀이는 zoom을 통해 팀별 윷

놀이 대결이 펼쳐졌다. 민속놀이 만들기

는 손제기 만들기와 전통문양 팽이 만들

기로 비대면 키트 프로그램으로 진행됐

다.

센터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맞아 한국

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가족참여프

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zoom)

프로그램 및 비대면 키트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로 가족이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졌는데 온라인을 통해 윷놀이도 하

고 ◯✕ 퀴즈 등을 하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도 갖고 다른 이들과 소통하며 모처

럼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

터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가족관

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가족참여 비대면 

키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다양한 가족, 온라인으로 윷놀이하며 함께 추억 쌓아요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역량지원사업 ‘온라인 문화체험’ 진행

외국인주민도 편리한 ‘경기버스라운지’

경기도가 만든 쾌적한 실내 승차대기 공간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서울과 경기

도를 오가는 버스 이용객들이 몰리는 사

당역 앞에 승차대기 공간인 ‘경기버스라

운지’를 마련했다. 버스 이용객이면 누구

나 무료로 쾌적한 실내에서 편의시설을 

이용하며 버스를 기다릴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월 6일 

광역버스 이용객들을 위한 새로운 휴식

공간인 '경기버스라운지'를 찾아 관리 근

무자를 격려하고 시설 곳곳을 점검했다.

이 지사는 특히 휴대폰 충전 케이블 

설치 등 이용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

안을 발굴해 시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

고, 현재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승

차벨 서비스, 좌석예약제 등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보다 많은 버

스 탑승객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사람을 만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기버스

라운지는 광역버스 승객을 위한 편안하

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한 신

개념 대중교통 서비스다. 평소 광역버스 

탑승인원이 많은 서울 사당역 4번출구 

앞 금강빌딩 3·4층 총 176.76㎡를 임차해 

조성됐다. 버스도착 현황과 날씨, 미세먼

지 수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버스도착 

정보 모니터를 설치하고, 테이블과 총 48

석의 좌석을 뒀다.

더위나 추위, 강우·강설, 미세먼지 등을 

피하기 위한 냉·난방시설과 공기청정시설

을 설치하고, 수유실, 와이파이, USB 충

전포트, 정수기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

다. 3층과 4층 출입구에는 자동인식 발열

체크기를 설치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

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버스 이용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주

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다. 경기도는 향후 탑승객들이 라운지에

서 편히 쉬다가 예약한 버스가 도착하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버스탑승 예약시스

템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중국어 35

면, 베트남어 10면, 러시아어 33면, 일본

어 4면>                    송하성 기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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เกาะ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คาจอง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คีวรสมัคร 'คา่
เผือ่การสมัภาษณเ์ยาวชน'

 “ค่าเผ่ือการสมัภาษณ์เยาวชน”หน่ึงในนโยบายเยาวชน
ตวัแทนของLee Jae-myeongผู้ว่าการรฐัคยองกกีารรบั

ใบสมคัรส�าหรบัครึง่ปีหลังเริม่ในวนัท่ี 14 กนัยายน
ค่าเผ่ือการสมัภาษณ์ของเยาวชนคือการสนับสนุนค่าใช้

จ่ายในกจิกรรมการสมัภาษณ์สงูสดุ 210,000 วอน 
(35,000 วอนต่อการสมัภาษณ์สงูสดุ 6 คร้ัง) ให้กบัเยาวชน
ในจงัหวดัท่ีเข้าร่วมการสมัภาษณ์เพ่ือสนับสนุนกจิกรรม
การหา

งานส�าหรับเยาวชน
นโยบายสวสัดกิารน้ีใช้กบั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คาจอง

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ได้รับสญัชาตเิกาหลีเท่าน้ัน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ไีด้ยกเลิกชัว่โมงการท�างานมาตรฐาน (30 

ชัว่โมงต่อสปัดาห์) ซึง่เป็นเงือ่นไขส�าหรบัการสมคัรช่วง
ครึง่ปีแรกโดยพิจารณาจากสถานการณ์ของคนหนุ่มสาว

ท่ีมปัีญหามากมายในการหางานเน่ืองจากโคโรนา 19 เป็น
เวลานานนอกจากน้ียังได้เตรยีมเงือ่นไขการสมคัรท่ีผ่อน

คลายมากข้ึนเช่นการละเว้นข้ันตอนในการส่งประกาศรับ
สมคัรงาน

เป้าหมายของการสมคัร△ผู้ท่ีสมคัรมาตรฐานอายุ 18 - 
39 ปีท่ีอาศัยอยู่ในเขต△เยาวชนท่ีเข้ารบัการสมัภาษณ์งาน 
(รวมถงึสถานท่ีท�างานในและต่างประเทศโดยไม่ค�านึงถงึ
สถานะการจ้างงานในปัจจบัุน)อาศัยอยู่ในเขต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มาตรฐานท่ีผ่อนคลายจะถกูน�ามาใช้ใน
ช่วงเวลาท่ีจ�ากดัเฉพาะในปีน้ีและผู้รบัเงนิอุดหนุนอ่ืน ๆ ท่ี
ซ�า้กนั (ผลประโยชน์การว่างงาน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หา
งานของเยาวชนฯลฯ )จะไม่รวมอยู่ในการสนับสนุน

การรบัสมคัรผู้สมคัรในช่วงครึง่ปีหลังจะด�าเนินการ
ท้ังหมดสามคร้ังซึง่แตกต่างจากครึง่แรกของครึง่ปีแรก

สมคัรคร้ังท่ี 2 เริม่ตัง้แต่วนัท่ี 16 ตลุาคม 18:00 น. สมคัร
ครัง้ท่ี3 เริม่ตัง้แต่วนัท่ี 2 พฤศจกิายนถงึวนัท่ี 30 
พฤศจกิายน 18.00 น. สมคัรครัง้ท่ี 4 เริม่ต้ังแต่วนัท่ี 14 
ธันวาคมเวลา 9.00 น. ถงึ 31 ธนัวาคมเป็นต้นไปได้จนถงึ 
18.00 น.

คุณ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ออนไลน์ผ่านแพลตฟอร์มGyeonggi 
Job Foundation 'Jabba'

หลังจากน้ันการช�าระเงนิจะช�าระเป็นสกลุเงนิท้องถิน่
ภายใน 60 วนันับจากวนัท่ีสมคัรผ่านกระบวนการตรวจ
สอบ

เอกสารเช่นจดหมายยืนยันการสมัภาษณ์,สญัญาอ่ืนและ
จะได้รับการช�าระเงนิซ�า้หรือไม่

เจ้าหน้าท่ีคยองกโีดกล่าวว่า“เราหวงัว่าค่าสมัภาษณ์น้ีจะ
ช่วยให้คนหนุ่มสาวหางานในสถานการณ์ทีย่ากล�าบากกบั

โคโรนา 19” และ“ฉันหวงัว่าน่ีจะเป็นจดุเร่ิมต้นของการ
เผยแพร่วฒันธรรมการจ่ายค่าสมัภาษณ์ให้กบับรษิทั
เอกชน” <한글 기사 8면>

ส�าหรบัข้อมลูเพ่ิมเติมโปรดดท่ีูเวบ็ไซต์ค่าเผ่ือการ
สมัภาษณ์เยาวชนคยองกโีดหรือตดิต่อคอลเซน็เตอร์ท่ีจดั
เตรยีม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ส�าหรบัการสมัภาษณ์เยาวช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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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순일)는 

가족이 함께 맛있는 음식과 간식을 만들며 추억도 쌓고 

이웃과 나누는 기회도 가졌다. 코로나19로 집 안에 머

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상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

에게 음식을 만들고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는 기회는 또 

다른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줬다.<사진은 과거 파주시건

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행사>

#“추석 맞이 우리 가족 송편 만들기”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과 함께하

는 시간 증진으로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인 ‘추석 맞이 송편 

만들기’는 파주 관내 2인 이상 일반가족,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파주시 거주 2인 이상 가

족 20가정 대상 9월 21일과 22일 선착순 접수한 후 우

리 가족만의 송편 만들어 보는 기회를 가졌다. 9월 23

일 각 가정으로 송편 만들기 키트를 택배 배송하여 추

석을 맞이해 가족이 함께 송편을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진행됐으며, 각 가정에서는 키트를 통한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모이지 않더라도 마음은 가

까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송편 만들기 활동을 진행한 후에는 프로그램에 참여

하면서 좋았던 점, 이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등의 

항목이 포함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더 나은 프로그램

을 제공할 예정이다. 031-949-9164

#“베이커리 가족봉사단 파베 초코릿 만들기”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및 나눔을 함께 할 모두가족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10월에는 8일부터 다문화가족 5가정을 선착순 접수하

여 ‘베이커리 가족봉사단- 파베 초코릿 만들기’를 진행

했다. 참여 가족은 접수 후 안내 일정에 따라 10월 13

일 키트를 받아 가족과 같이 초콜릿을 만든 후 선생님

과 친구들에게 선물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함께 

나누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는 등 활동 후에는 활동사

진과 만족도 조사지를 제출하도록 해 이후 더 나은 프

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며 달콤한 추억 만들어요”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사랑의날 송편과 초코릿 만들기

파주시 금촌무지개작은도서관은 10월부터 도서관 

대출회원에 가입하려는 외국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번역

한 ‘파주시도서관 회원가입신청서(파주시도서관 회

원가입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 자체 

제작해 제공한다.

금촌무지개작은도서관은 외국인과 이주민을 위한 

특화도서관으로 한국어 사용이 서툰 이주민이 좀 

더 쉽게 도서관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이번 파주시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 번역 

작업은 도서관의 뜻에 공감한 이주민 활동가들이 

함께 기획해 제작됐다. 도티옌완씨는 베트남어, 아

파레스 레아씨는 영어, 니마키 유리에씨는 일본어, 

전이루씨는 중국어 번역에 참여했다.

이번 번역에 참여한 전이루씨는 “파주시에 거주

하는 외국인과 이주민이 모국어로 번역된 회원가입

신청서를 참고해 보다 쉽게 파주시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ใหกู้ย้มืเงนิสงูถงึ 3 ลา้นวอนส�าหรับ "ผูใ้ชอ้ตัราดอกเบีย้สงู" และ "เยาวชนปี 2573" ตัง้แตว่นัที ่15 ตลุาคมเป็นตน้ไป

การสมคัรสนิเชือ่เครดติต�า่พเิศษส�าหรับการแขง่ขนัที ่3 จะไดรั้บการยอมรับโดยม ีดอกเบีย้ 1% ตอ่ปี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โีดก�าลงัใหกู้ย้มืเงนิเพือ่การด�ารงชพี

ฉุกเฉนิแกผู่อ้ยูอ่าศยัทีข่าดแคลนดว้ย Corona 19!”

ตัง้แตว่นัที ่15 ตลุาคม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โีด’ จะเริม่รับใบ

สมคัรทีส่ามส�าหรับ'Gyeonggiสนิเชือ่เครดติต�า่พเิศษ' ที่

ใหเ้งนิทนุเลีย้งชพีฉุกเฉนิแกผู่ท้ีม่เีครดติต�า่ทีม่ปัีญหาใน

การด�ารงชวีติเนือ่งจากโคโรนา 19

'Gyeonggiสนิเชือ่เครดติต�า่พเิศษ' เป็นโครงการทีใ่ห ้

เงนิกูส้งูถงึ 3 ลา้นวอนแกป่ระชาชนชาวคยองกโีดดว้ย

อนัดบัความน่าเชือ่ถอื 7 หรอืต�า่กวา่หลงัจากไดรั้บการ

คดัเลอืกเมือ่ครบก�าหนด 5 ปีในอตัราดอกเบีย้ 1% ตอ่ปีนี่

เป็นโครงการส�าหรับชาวเกาหลแีละครอบครัวหลากหลาย

วฒันธรรมทีไ่ดรั้บสญัชาตเิพือ่เอาชนะวกิฤต Corona 19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โีด’ไดรั้บงบประมาณ 5 หมืน่ลา้นวอนและ

ด�าเนนิการ 2 ครัง้ในเดอืนเมษายน (ครัง้ที1่) และ

กรกฎาคม (ครัง้ที2่)

สามารถรับเงนิกูไ้ดต้ัง้แตว่นัที ่15 ตลุาคมทีโ่ตะ๊

ประชาสมัพันธใ์นแตล่ะเมอืงและเขตทีอ่ยูภ่ายใตเ้ขต

อ�านาจของทีอ่ยู่

และวงเงนิกูจ้ะถกูก�าหนดไวท้ีว่งเงนิ 3 ลา้นวอนโดย

ผา่น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สอบถามรายละเอยีดวธิกีารขอสนิเชือ่

และ เอกสาร 'Gyeonggiสนิเชือ่เครดติต�า่พเิศษ' ( ‘경기

극저신용대출’)ศนูยบ์รกิารเฉพาะ (1800-9198) และ

แพลตฟอรม์สวสัดกิาร (ggwf.or.kr)  ในเมนู“คลงั

สวสัดกิาร”(‘복지아카이브’)คณุสามารถถาม&ตอบ

ออนไลนข์อง "ธรุกจิสนิเชือ่สนิเชือ่ต�า่พเิศษ"(‘극저신용

대출사업’)

ผูอ้�านวยการส�านักสวสัดกิาร‘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โีด’ Lee 

Byung-woo กลา่ววา่“เงนิกูท้ีม่เีครดติต�า่พเิศษของ‘คย็

องกโีด’เป็นโคร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กองทนุเพือ่การด�ารงชพี

ฉุกเฉนิส�าหรับผูท้ีม่เีครดติต�า่ทีม่ปัีญหาในการด�ารงชวีติ

เนือ่งจาก COVID-19 “ ฉันจะพยายามอยา่งเต็มทีเ่พือ่

ชว่ยเหลอืผูอ้ยูอ่าศยัทีด่อ้ยโอกาส”

ในการยืน่ฟ้องครัง้ที3่ บรกิารสนิเชือ่แบบก�าหนดเอง

เฉพาะส�าหรับเป้าหมายการสนับสนุนเชน่สนิเชือ่ผูใ้ช ้

ดอกเบีย้

สงู20% ขึน้ไป (3 ลา้นวอน) และ "เงนิกูท้ีเ่ชือ่มโยงกบั

การใหค้�าปรกึษาทางการเงนิส�าหรับเยาวชน (3 ลา้น

วอน)" ไดรั้บการจัดตัง้ขึน้ใหมส่นิเชือ่ผูใ้ชด้อกเบีย้สงูมี

วตัถปุระสงคเ์พือ่บรรเทาภาระคา่ใชจ้า่ยดอกเบีย้ส�าหรับผู ้

ใชท้ีม่เีครดติต�า่ทีใ่ชเ้งนิกูอ้ตัราดอกเบีย้สงู 20% ขึน้ไป

ตอ่ปีรวมถงึการเงนิสว่นตวัทีผ่ดิกฎหมาย

เงนิกูย้มืทีเ่ชือ่มโยงกบัการใหค้�าปรกึษาทางการเงนิ

ส�าหรับคนหนุ่มสาวไดรั้บการวางแผนเพือ่ใหก้ารสนับสนุน

ดา้นเงนิกูแ้ละการใหค้�าปรกึษาดา้นการศกึษาเชน่การให ้

ค�าปรกึษาทางการเงนิส�าหรับคนหนุ่มสาวทีอ่ายตุ�า่กวา่ 

39 ปีที ่ประสบปัญหาหนีท้ีเ่พิม่ขึน้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

นอกจากนีจ้ากแอปพลเิคชนัที ่3 เป้าหมายการ

สนับสนุนคาดวา่จะขยายไดโ้ดยการใช ้All Credit (KCB) 

เพิม่เตมินอกเหนอืจากขอ้มลูการประเมนิ NICE ทีม่อียู่

ครัง้ที3่ 'Gyeonggiสนิเชือ่เครดติต�า่พเิศษ' กอ่นหนา้นี้

ผูส้มคัรเป็นผูท้ีอ่าศยัอยูใ่นGyeonggi-do ณวนัที ่1 ตลุา

คมณวนัทีส่มคัรและผูอ้ยูอ่าศยัทีม่อีายมุากกวา่ 19 ปีทีม่ี

การจัดอนัดบัความน่าเชือ่ถอื (ตาม NICE และ KCB) 

ระดบัที ่7 หรอืนอ้ยกวา่หากคณุมคีณุสมบตัติรงตาม

อนัดบัความน่าเชือ่ถอืและขอ้ก�าหนดเกีย่วกบัถิน่ทีอ่ยูใ่นค

ยองกโีดคณุ <한국어 40면>

<중략, 경기다문화뉴스 앱을 다운받으세요>

금촌무지개작은도서관, 다국어 

신청서로 외국인 문턱 낮춰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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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ầng lớp thanh niên 2030 và người đang sử 
dụng mức vay lãi suất cao có thể được vay lên đến 
3 triệu won> 

Hỗ trợ cho vay tiền sinh hoạt khẩn cấp cho người 
dân của tỉnh Gyeonggi gặp khó khăn do dịch bệnh 
Corona-19 

Bắt đầu từ ngày 15 tháng 10 tỉnh Gyeonggi bắt 
đầu tiếp nhận đăng ký“vay tín dụng cực thấp tỉnh 
Gyeonggi” lần 3  nhằm hỗ trợ khoản sinh hoạt khẩn 
cấp cho những người có khả năng tín dụng thấp 
gặp khó khăn do dịch bệnh Corona-19

“Vay tín dụng cực thấp tỉnh Gyeonggi” là dự án 
hỗ trợ cho vay tối đa 3 triệu won với lãi suất năm 
khoảng 1%, thời hạn lên đến 5 năm dành cho người 
dân tỉnh Gyeonggi có mức độ tín dụng dưới cấp 
7 , sau khi tiến hành quá trình thẩm tra. Đây là dự 
án dành cho người dân Hàn Quốc và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có quốc tịch Hàn . Để khắc phục dịch 
bệnh Corona thì ở tỉnh Gyeonggi đã thông qua ngân 
quỹ 50 tỷ won, số tiền này đã được chi 2 lần cho 2 
đợt vào tháng 4 vừa qua ( lần 1) và tháng 7 ( lần 2).

Từ ngày 15 tháng 10 có thể đến đăng ký vay tại  
các điểm tiếp nhận hồ sơ thuôc  thành phố. quận, 
huyện nơi mình sinh sống. Khoản tiền  cho vay sẽ 
được quyết định  thông qua quá trình thẩm tra với 
mức giới hạn nằm trong mức 3 triệu won. Những 
thắc mắc liên quan đến phương pháp đăng ký vay 
và hồ sơ ..vv.. thì có thể liên hệ qua tổng đài chuyên 
dụng “ Cho vay tín dụng cực thấp tỉnh Gyeonggi ” 
(1800-9198) và qua trang chủ Flatfom phúc lợi tỉnh 
Gyeonggi (ggwf.or.kr) vào muc “ danh sách phúc lợi” 

sau đó vào bảng thông báo Q&A trực tuyến của “ 
Dự án cho vay tín dụng cực thấp” 

Ông Lee Byung Won hội trưởng hội phúc lợi tỉnh 
Gyeonggi phát biểu rằng “ Dự án cho vay tín dụng 
thấp tỉnh Gyeonggi được tiến hành theo hình thức 
dự án hỗ trợ tiền sinh hoạt khẩn cấp cho những 
người có tín dụng thấp đang gặp khó khăn do 
Corona-19 và đây là dự án mà rất nhiều người dân 
đang có nhu cầu cao” và “ Không chỉ là cho vay mà 
còn  tư vấn tài chính thông qua việc liên kết với các 
dịch vụ phúc lợi , chúng tôi sẽ cố gắng hết sức để 
có thể đưa đến những người dân ở tầng lớp tín dụng 
thấp những sự trợ giúp thiết thực nhất”

Trong lần tiếp nhận đăng ký lần thứ 3 lần này thì 
hệ thống dịch vụ cho vay đặc biệt đã được thiết lập 
dành cho những đối tượng như “ Cho vay(3 triệu 
won) cho người sử dụng có lãi suất cao trên 20%” 
và “Cho vay liên kết tư vấn tài chính cho tầng lớp 
thanh thiếu niên ( 3 triệu won) ..vv... Khoản cho vay 
người sử dụng lãi suất cao là dự án nhằm giảm bớt 
gánh nặng về mức lãi cho vay của những người có 
tín dụng thấp đang sử dụng mức cho vay có lãi suất 
cao với mức lãi suất năm trên 20%

Cho vay liên kết tư vấn tài chính tầng lớp thanh 
niên là kế hoạch song hành giữa việc giáo dục  tư 
vấn tài chính ..vv.. với dự án hỗ trợ cho vay tầng 
lớp thanh niên dưới 39 tuổi đang gặp khó khăn do 
khoản nợ cao

Ngoài ra, từ lần tiếp nhận thứ 3 thì ngoài thông 
tin đáng giá NIce hiện tại của tiêu chuẩn đánh giá 
mức độ tín dụng cá nhân thì sẽ cho áp dụng thêm 

Allcredit ( KCB) và dự kiến sẽ cho mở rộng đối 
tượng hỗ trợ.

Đối tượng hỗ trợ “ Cho vay tín dụng thấp tỉnh 
Gyeonggi” lần 3  theo ngày đăng ký là từ ngày 
1 tháng 10 hiện tại là người dân đang cư trú tại 
tỉnh Gyeonggi, có mức độ tính dụng dưới cấp 7 
(NICE,KCB) và trên 19 tuổi. Nếu thỏa mãn điều kiện 
mức độ tín dụng và là người dân tỉnh Gyeonggi thì 
sau khi thẩm  tra có thể được vay tối đa 3 triệu won 
với mức lãi xuất 1% 1 năm.

Sau khi kết thúc dự án “ cho vay tín dụng cực thấp 
tỉnh Gyeonggi” lần thứ 3 thì  tỉnh Gyeonggi dự kiến 
sẽ cho triển khai liên tục các dự án hỗ trợ tín dụng 
nhỏ như “ Hỗ trợ SOS tầng lớp cần quan tâm trong 
xã hội ” , “ Hiệp ước tài chính cá nhân và tư vấn 
phúc lợi tín dụng dành cho người nợ dài hạn” , “ Hỗ 
trợ tín dụng ổn định kinh doanh  cho tiểu thương” 
Những người có thu nhập thấp.mức độ tín dụng 
thấp để hỗ trợ sinh hoạt cho những tầng lớp có khả 
năng tín dụng yếu đang gặp khó khăn do vấn đề 
dịch bệnh Corona kéo dài 

Bên cạnh đó, sau 2 lần tiến hành thì kết quả của 
đợt cho vay tín dụng cực thấp tỉnh Gyeonggi lần 1 là  
36,598 người và lần 2 là 15,876 người, tổng cộng có 
52,474 người đã được vay tín dụng.

Ông Lee Jae Myeong tỉnh trưởng tỉnh Gyeonggi 
đã liên tục đề ra các chính sách dành cho những 
người dân đang gặp khó khăn trong đời sống 
và chính sách“ cho vay tín dụng cực thấp tỉnh 
Gyeonggi” một trong những chính sách đó . <한글 

기사 40면>             강혜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イ・ジェミョン京畿道知事の代表的な青年政策のうちの

ひとつ、‘青年面接手当て’の下半期申し込み受付が9月14

日から始まった。

青年面接手当ては青年層の積極的な就職活動を支援

するため、面接に参加する道內の青年に最大21万ウォン

(面接1回あたり3万5000ウォン、最大6回)の面接活動費を

支給する。

韓国国籍を取得した多文化家族と外国人住民にのみ該

当する福祉政策だ。

京畿道はコロナ19長期化で就職に苦戦している青年の

狀況を考慮し、上半期申し込み条件である勤労基準時間

(週30時間)をなくした。また採用公告文提出手続きを省

略するなど、より支援条件を緩和した。

申し込み対象は △申し込み日基準、道內に居住してい

る満18~39歲 △就職面接を受けた(地方·海外事業場含

む、現在就業状態は無関係)道內の青年だ。

ただし緩和基準は今年だけの限定適用。他の支援金重

複受給者(失業給与、青年求職活動支援金など)は支援対

象から除外される。

下半期の申し込み募集は1次だけの上半期と違い、3回

にわたって行われる。

2次申し込みは10月16日午後6時まで、3次申し込みは11月

2日午前9時から11月30日午後6時まで、4次申し込みは12月

14日午前9時から12月31日午後6時まで。

申し込みは京畿道仕事財団プラットフォーム‘ジョブアバ

（잡아바）’のオンライン上で。

面接確認書や面接確認書代替誓約書、重複受給してい

ないかなどの書類審査過程を経て、申し込み日基準60日

以內に地域貨幣で手当てを支給する。

京畿道關係者は“コロナ19で皆が大変な狀況で、今回の

面接手当てが青年たちの就職活動に少しでも力になれば

と”し、“民間企業にも面接費支給文化が拡散するきっかけ

となれば”とした。

詳しい内容は京畿道青年面接手当てホームページや、

青年面接手当て專用コールセンターに問い合わせること。

<한글 기사 8면>               번역 아키오 객원기자

多文化家族も京畿道の‘青年面接手当て’を申し込んでみては

최대 21만원 면접 활동비 지원, 다문화가족도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해요

Bắt đầu từ ngày 15 tháng 10 tiếp nhận đăng ký cho vay tín dụng cực thấp tỉnh 

Gyeonggi lần 3 ‘고금리 이용자’와 ‘2030청년층’에 300만원까지 대출 ‘경기 극저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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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집 안에만 머무는 것이 답

답했던 다문화가족이라면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파주 관내로 가을 나들이를 가

보자. 파주에는 가족들이 함께 가볼 만

한 곳이 다양하다.

#파주 감악산, 야간개장으로 즐거움 

두 배

파주 감악산이 10월 13일부터 야간개

장에 들어갔다.

파주시는 다른 지역 관광명소와 차별

화된 볼거리를 제공하고 분산된 관광객 

재유치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

화하기 위한 감악산 야간경관조명 설치

를 계획, 공사를 마치고 13일부터는 야간

에도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감악산 야간경관조명은 7억 원의 사업

비를 투입해 설치됐다. ‘전설의 빛’을 주

제로 감악산 힐링파크에서 운계폭포까지 

약 1Km 구간에 신비의 숲, 달빛 풍류, 

금빛 출렁다리, 힐링의 숲, 전설의 비룡

폭포 등 5가지 빛의 이야기가 펼쳐지며 

운계폭포 암벽을 이용한 3D 라이팅 쇼

로 밤이 아름다운 감악산을 느낄 수 있

도록 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감악산 야간개장

으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다

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감악산 야간경관조명은 하절기(4월~10

월)에는 19시~22시, 동절기(11월~3월)에

는 18시~21시까지 운영된다. 관람료는 

5,000원이며 관람권 구매 시 적성면 할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할인권(2,000원)

을 지급한다. 가맹점 현황은 파주시 홈페

이지 새소식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원투어링, ‘파주는 하나의 정원이

다’ 

파주시는 지난 10월 8일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파주시의 아름다운 정원

을 둘러보는 ‘2020 파주 정원투어링’을 

운영한다.

올해로 4회째 열리는 정원투어링은 코

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정원투어링 

리플렛을 참고해 원하는 정원을 자율적

으로 다니면서 관람하는 방식으로 운영

된다.

투어링 대상은 마을정원, 제4회 파주

시 개인정원콘테스트 수상정원, 제7회 경

기정원문화박람회 조성정원 등 총 57개

소다. 정원투어링 리플렛은 각 읍면동에 

비치돼 있으며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공원녹

지과 도시공원팀(031-940-4631)으로 하

면 된다.

#율곡수목원, 가을 대표 꽃 ‘구절초’의 

향연 

파주시 파평면 장승배기로 392 일원에 

있는 율곡수목원에 구절초 꽃이 한창이

다.

구절초는 전국 각처 산기슭에서 잘 자

라는 야생화로 음력 9월 9일이 되면 아

홉 마디가 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율곡수목원 가을을 대표하는 꽃이다.

율곡수목원 사임당치유의 숲 푸르른 

소나무 아래 만개한 하얀 구절초 꽃이 

푸르른 솔잎과 어우러져 계절의 정취를 

더한다. 율곡정원에도 가을을 맞아 분홍

구절초가 함께 피었으며 단풍나무원, 유

실수원의 나무들도 형형색색으로 물들어 

오는 10월 중순까지 한 폭의 그림 같은 

장관을 볼 수 있다. 율곡수목원은 코로

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의 눈부신 가을 나들이, ‘파주 이곳’은 어때요?

감악산 야간개장, 구절초 꽃 율곡수목원, 파주 정원투어링 등 떠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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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는 

다문화, 비(非)다문화 가정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하는 

프로그램인 주민참여형 소통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다문

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내 사회통합

의 메시지를 확대시키고 있다. 

센터는 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19)로 많은 피

로감을 느끼는 가족들을 위해서 집안에서 다양한 음악

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놀면뭐해yo’로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하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

할 수 있었다.

 총 33가정이 참여하여, 한 달간 진행이 된 프로그램

인 ‘놀면뭐해YO’는 진행 방법으로 본 국적 외 음악사

용, 온가족 참여, 참여자 영상 Face book 좋아요 개수

에 따라 심사가 되며 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시상이 

되었다. 

시상 순으로는 ‘세계소통지킴이상, 글로벌인싸상, 프로

글로벌상, 글로벌화목상’으로 나누어 9가정이 선정되었

고, 9월 15일 센터에서 진행됐다.

박성희 센터장은 “전 세계의 가정들이 코로나바이러

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

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함께 웃음 가

득한 소통과 가족관계를 향상할 기회를 제공하였다”라

며 “앞으로도 더욱 사회통합의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확

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다문화 가정, 

비(非)다문화 가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김영의 기자

군포건가다가, 슬기로운 가족생활

우수이용자 수기공모전 개최한다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슬기로운 

가족생활 우수이용자 수기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주제는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 프로그램 참여수기로 11월 2일부터 12월 6일

까지 공모한다.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를 이용한 군포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가족프

로그램 최다 참여자 및 이용수기를 내면 된다.

심사는 교육 분야, 상담 분야, 문화 분야, 이용수

기, 가족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하며 동아리와 자조

모임, 한국어교육, 취업교육은 제외된다.

공모전 심사 후 최우수상 1명(상품권 50만원), 우

수상 2명(상품권 30만원), 장려상 3명(상품권 10

만원), 참가자 모두에게 기념품을 준다. 결과는 12

월 11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온라인으로 12월 19

일 개최될 예정이다. 공모작품은 이메일(gunpo@

familynet.or.kr)로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031-392-1811)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온 가족이 다양한 문화 배우며 소통해요”

군포건가다가,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놀면뭐해YO’

По Кёнгидо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Л
и Чжэ Мён) подготовлен «Gyeonggi Bus 
Lounge», перед многолюдной ситанцие
й Саданг, где пассажиры ожидают авт
обусы, передвигающиеся между Сеул
ом и Кёнгидо. Любой, кто пользуется а
втобусом, может дождаться его, беспл
атно воспользовавшись удобствами в 
комфортабельном номере.

6 ноября губернатор Кёнги Ли Чжэ М
ён, посетив «'Gyeonggi Bus Lounge', ос
мотрел объекты и новую зону отдыха 
для пользователей автобусов и подбо
дрил работников.

В частности, губернатор распоряди
лся найти и внедрить меры по повыше
нию удобства использования, такие ка
к установка кабелей для зарядки моби
льных телефонов, и потребовал, чтоб

ы система автобусных звонков и систе
ма бронирования мест, которую в наст
оящее время продвигает провинция К
ёнгидо для седьмых гражданских выб
оров, могут быть хорошо реализованы. 
Кроме того, он призвал приложить акт
ивные усилия в сфере связей с общес
твенностью, чтобы  больше пассажиро
в могли бы пользоваться местом для о
тдыха и встреч с людьми.

Автобусный зал Gyeonggi Bus 
Lounge, который начал работу 5-го чис
л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новую концепц
ию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предст
авленную в этом году, чтобы создать к
омфорт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пассажи
ров автобусов и повысить удобство об
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Он был создан путем сдачи в аренд

у 176,76 м2 на 3-м и 4-м этажах здания 
Кымган перед выходом 4 со станции С
аданг в Сеуле, где обычно много пасса
жиров автобусов. Был установлен мон
итор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ибытии автобус
ов, который может проверять статус пр
ибытия автобусов, погоду, уровень ме
лкой пыли и т. Д., также были установл
ены столы и сиденья на 48 мест.

Там есть кондиционер, отопление и 
очистка воздуха, чтобы укрыться от ж
ары  или холода, дождя, снега и мелко
й пыли, а также различные удобства, т
акие как комната для кормления, Wi-Fi, 
USB-порт для зарядки и очиститель в
оды. Так же делается все возможное д
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таких инфекционн
ых заболеваний, как Corona 19, устана
влен автоматический определитель на

гревательных элементов на входах на 
3 и 4 этажах.

Любой, кто пользуется автобусом Кё
нги-до - Сеул и обратно, может пользо
ваться им бесплатно. Это объект, кото
рым могут удобно пользоваться и инос
транные резиденты.

В будущем Кенги-до планирует запу
стить пилотную систему бронирования 
автобусов,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т пассажир
ам расслабиться в зале ожидания и ср
азу же сесть на борт, когда прибудет за
резервированный автобус.

Автобусный зал Gyeonggi открыт с 
10:00 до 22:00 по будням и с 13:00 до 
22:00 по субботам и воскресеньям.
<한글 기사 28면>

Репортер Сон Ха Сон

Иностранные резиденты так же удобно пользуйтесь 'Gyeonggi Bus Lounge'．

버스 이용하는 외국인주민도 편리하게 이용해요 카페 같은 ‘경기버스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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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

터장 박성희)는 자녀 돌봄 품앗이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비대면 

실시간 자녀양육 집단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집단상담은 영유아~초등학생 자

녀를 둔 부모들이 실생활 속 양육에서 

겪는 갈등과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토로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부모들의 양육에 대한 고민에 따른 상

담전문가의 맞춤 상담과 집단상담 구성

원들의 공감.위로 등으로 양육에 대한 길

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외에도 가정보육이 늘고 있는 상황

에 따라 품앗이 가정 내 온라인 부모교

육, 천연비누 만들기, 모래놀이 창의활

동, 봉산 모약과 만들기 등 품앗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

램을 진행하였다.

박성희 센터장은 “코로나 19시대에 가

정 내 돌봄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 갈등

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족 구성

원이 서로 이해하며 유대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상담 참가자들은 “비대면 프로그

램을 이용해 양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

고 길을 찾을 수 있는 부모교육과 다양

한 체험행사들이 진행돼 좋았다”라고 전

했다.

한편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

터는 가족과 이웃의 돌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품앗이사업을 진행 중이다.

품앗이사업은 군포시 거주 영.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이면 참

여할 수 있다. 

부모들이 가진 재능과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오감, 놀이 등 다양한 

품앗이활동을 통해 이웃 간 육아 나눔으

로 양육 부담을 완화하며 자녀들의 사회

성 발달을 도모한다.

다문화가족들도 센터의 이러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면 좋겠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건강가정다

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지원2팀(031-392-

1812)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세상 모든 가족 함께

다양한 가족이해교육

군포건가다가 실시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는 ‘세상 모든 가족 함께’ 다양한 가

족 이해교육을 10월 22일과 10월 29

일 총 2회 진행한다.

다양한 가족 이해교육은 한부모 가

족, 입양 가족, 미혼모.부 가정 등 다

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 및 차별 해소

와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과 평등한 

가족문화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내 다

양한 가족 이해 및 활성화 증진을 위

해 실시된다.

교육은 10월 22일과 29일 오후 1시

부터 2시30분까지 진행되며 홈페이지

(https://gunpo.familynet.or.kr) 신청 

후 웹엑스(CISCO WEBEX) 어플을 

깔고, 각자 집에서 비대면으로 교육

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각자 집에서 다양한 가

족에 대한 이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

며 소정의 상품(무선 마우스 패드)도 

선물로 준다.            김영의 기자

“일상생활 속 양육의 고민과 갈등, 함께 길 찾아요”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품앗이프로그램 비대면 운영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군포시 25% 이상 소득감소 가구 대상

군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 생계자금

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줄어들어 생계가 곤란해진 위

기가구와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

직급여를 받은 후 종료된 미취업 가구이

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

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비와 긴급지원 

생계비, 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여

타 사업의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 등

의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전액 국비로 이뤄지는 이번 사업의 지

원 규모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

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과 재산, 소득 감소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말에서 12월 사이

에 신청 계좌에 1회 현금으로 지급될 예

정이다.

신청은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

지 복지로(http://bokjiro.or.kr)와 모바일

(m.bokjiro.go.kr) 등 온라인으로 접수하

며,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한다.

군포시는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요일별 신청 접수를 운영할 예정인

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이다.

주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만 할 수 있도록 했

으며, 주민센터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신청 접수하지 않는다.

군포시 관계자는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들이 이번 긴급 생

계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바

란다”며, “접수기간 안에 해당 가구들

은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031-

390-0213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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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이라면 광명시가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추진 중인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신청해보자.

지급대상은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천

만원 이하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으로 가구소

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복

지정책과 직원 32명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긴

급재난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긴급생계지원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는 광명

희망나기운동본부와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

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와 연계해 광명만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사각

지대 핀셋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어려움에 처해 

외롭게 지내는 시민이 없도록 살피고 또 살펴 함께 잘 

사는 광명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시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드러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은 온라인복지로로 10월 30

일까지 세대주가 신청하거나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월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 소재지 동 행

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세대

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가능하다.

대상자 조회와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

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

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

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

며, 소득. 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12

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한편 기초생계 급여 및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

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폐업점

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

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김영의 기자

코로나로 소득 감소한 다문화가족, 신청해요

광명시,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 사업’ 추진

“출산한 다문화가족이라면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해요”

출산하거나 출산을 앞둔 다문화가족이라면 산후

조리비를 신청해보자. 광명시는 10월 15일부터 출산

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신청은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광명시에 거주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현

재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광명시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의 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산후조리비 신청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했던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년(2019.10.16.~2020.10.14.) 동안 광명

시에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던 출

산 가정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

게 된다.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50만원씩 광명

사랑화폐로 지원 받는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동

사무소 또는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문의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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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무자)는 

지난 9월 24일 추석을 맞이하여 올해도 광명식품제조가

공협회(대표 조한제)로부터 후원물품을 지원받아 ‘제24

회 추석맞이 다문화가정 후원나눔행사’를 가졌다. 

추석맞이 다문화가정후원 후원나눔행사에서는 광명식

품제조가공협회 영일식품(대표 조한제)을 포함한 8개 업

체가 자체 생산한 식품 꾸러미(한 가정당 14만원 상당)

를 다문화가정 60세대에게 전달했다. 

코로나19 여파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광명

식품제조가공협회 9개 업체는 광명시 내 다문화가정을 

위해 후원물품을 지원했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광명시 

내 다문화가족들이 광명식품제조가공협회에게 감사함을 

표하였다. 

다문화가정 대표로 나선 한 결혼이민자는 “매년 명절

마다 다문화가정을 위해 물품을 지원해 준 광명식품제

조가공협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문화가정

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고 챙겨주셔서 더욱 감사하

고, 한국의 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전하며 훈훈함을 더

했다. 

한편 광명식품제조가공협회는 2013년도부터 매년 설, 

추석의 명절마다 광명시 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을 위한 후원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 3차 지원 안내

광명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

에게 업체당 30만원을 지원하는 ‘버팀목 지원 사업’

을 1, 2차 긴급민생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

공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난 5, 6월 1차로 매출감소 소상공인 

4천여 업체에 50만원씩 지원해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었으며 7, 8월 2차로 영세소상공인 선별지원으로 2

천여 업체에 30만원씩 지원했다.

광명시는 1, 2차 지원에서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

해 3차 ‘버팀목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0월 5

일부터 30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

고 있다. 신청대상은 8월 30일 기준 광명시에 사업

자등록이 되어 있고, 2019년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다문화가족

도 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단, 광명시 소상

공인 지원 사업 관련 기 수급자 및 소상공인 경영안

정자금(특례보증) 제외업종(도박, 유흥 등)은 제외된

다.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제출 서류는 간소화됐

으며, 대상자는 신청서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

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명원 및 소상공인 여부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

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에 

문의하거나 광명시청 누리집(http://www.gm.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추석 맞아 다문화가정 후원… 한국의 정 전해

광명건가다가, 추석맞이 다문화가정 후원 나눔행사 개최

Dự án ứng dụng giao hàng công cộng "giao hàng 
đặc cấp" của tỉnh Gyeonggi sẽ được đưa vào thí điểm 
từ tháng 11 đang được nhận sự quan tâm của rất nhiều 
người.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kinh doanh, mở nhà hàng 
vv...ở Hàn Quốc đáng được quan tâm đến.

Dự án" giao hàng đặc cấp" ,dự kiến bắt đầu đưa vào 
thí điểm tại 3 khu vực Hwaseong, Osan và Paju vào giữa 
tháng 11 và đến năm 2021 dự kiến sẽ được ra mắt 16 khu 
vực khác.

"Giao hàng đặc cấp" được vận hành ở tỉnh Gyeonggi 
là một trong những ứng dụng giao đồ ăn trung gian 
giống như các ứng dụng đưa hàng "배달의민족-Betald ui 
minchok“, ”요기오-Yogiyo“ được các công ty tư nhân vận 
hành.

Gần đây, các ứng dụng giao hàng nhanh của công ty 
tư nhân vì có thể gọi đồ ăn một cách dễ dàng ngay tại 
nhà mặc dù nhận được sự yêu thích trong nhiều năm  
nhưng vì tiền phí sử dụng cao nên nó lại trở thành gánh 
nặng cho các chủ cửa hàng ăn.

Ứng dụng giao hàng đặc cấp  là dự án giảm gánh nặng 
cho các công thương nhỏ  với tỷ lệ phí dịch vụ thấp hơn 
so với ứng dụng giao hàng tư nhân đồng thời cung cấp lợi 

ích cho người tiêu dùng dựa trên sự ưu đãi của tiền tệ địa 
phương(지역화페).Thông qua điều này, ứng dụng sẽ phát 
triển thành "nền tảng cộng sinh" nhằm tạo được lợi ích 
của cả người tiêu dùng và các tiểu thương nhỏ.

Trước đó vào ngày 27 tháng 8, theo kết quả khảo sát 
thực tế về thực trạng giao dịch của các ứng dụng giao 
hàng  ở khu vực thủ đô với đối tượng là khách hàng và 
các cửa hàng ăn của Hiệp hội kinh tế công bằng khu vực 
đô thị thì 8 trong số 10 khu vực (79,2%) trả lời rằng đã 
phải trả phí quảng cáo và lệ phí cho ứng dụng giao hàng 
chi nhánh là quá cao

Mới đây, "Giao hàng đặc cấp" đã nhận được tổng cộng 
3699 đơn đăng ký cửa hàng chi nhánh trước tại 3 khu vực 
thí điểm, đó là 1,821 đơn đăng ký ở thành phố Hwaseong, 
830 đơn ở thành phố Osan và 1,048 đơn đăng ký ở thành 
phố Paju. Với mục tiêu 3000 đơn đăng ký đạt 123% được 
coi là minh chứng cho sự kỳ vọng của người tiêu dùng và 
các tiểu thương nhỏ về 'ứng dụng giao hàng đặc cấp'.

Theo đó, công ty cổ phần tỉnh Gyeonggi sẽ tiến hành 
làm thủ tục đăng ký để 3699 cửa hàng chi nhánh đã đăng 
ký trước có thể bắt đầu vào hoạt động" giao hàng đặc 
cấp". Sau khi chế độ đăng ký trước kết thúc, việc tuyển 

dụng các cửa hàng giao hàng đặc cấp được tiến hành 
thường xuyên và sẽ được hoạt động  theo trình tự 

Công ty cổ phần Gyeonggi không chỉ đạt được thành 
quả lớn trong việc mở rộng  các cửa hàng chi nhánh mà 
còn cân nhắc tạo "lợi ích người tiêu dùng" dựa trên ưu đãi 
khi sử dụng tiền tệ địa phương, thêm vào đó là kế hoạch 
làm phát triển nền tảng cộng sinh cho các tiểu thương 
nhỏ và người tiêu dùng  

Dựa trên buổi hội thảo vào ngày 16 tháng 10 sắp tới, 
các công ty cổ phần tỉnh Gyeonggi sẽ nhận đơn đăng ký 
lần thứ hai của các thành phố quận huyện tỉnh Gyeonggi  
muốn tham gia mở chi nhánh 'giao hàng đặc cấp'.

Người đại diện của công ty cổ phần tỉnh Gyeonggi cho 
biết: "Vì việc vận hành hệ thống một cách ổn định là quan 
trọng nên công ty đang thiết lập hệ thống " thông qua hợp 
tác với các công ty tư nhân có năng lực kỹ thuật cao để 
đảm bảo hệ thống vận hành một cách tốt nhất"

Người nước ngoài muốn đăng ký cửa hàng chi nhánh  
giao hàng đặc cấp thì có thể đăng ký thông qua cửa sổ 
trên trang chủ của công ty cổ phần tỉnh Gyeonggi hoặc 
"menu thông báo" của bảng thông báo. 
<한글 기사 45면>       강혜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Ứng dụng giao hàng công cộng "giao hàng đặc cấp" của tỉnh Gyeonggi  dự tính sẽ 
được thí điểm vào tháng 11, nhận được ấn tượng lớ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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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9월 28일,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제1회 ‘2020년 

찾아가는 다이음 사업’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

원으로서 주체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

해 마련됐다. 결혼이주여성 강사를 통해 다문화 인식개

선, 안정적인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총 50회기 

2020년 신규 사업이다.

다이음 사업은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가 중국, 일

본의 문화에 대해 알리고 문화체험을 위해 각국의 전

통 놀이 및 공작활동을 체험함으로써 다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

화가족지원센터 김연화 센터장은 “김포시민들이 다양한 

국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다문화 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이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

했다. 

다이음 사업을 연계한 유치원 교사 A씨는 “결혼이주

여성이 직접 다문화 동화책을 읽어주며 한국과의 공통

점 및 차이점을 설명해주어서 아이들이 세계 여러 나라

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

원, 초등학교 등 모든 지역기관 혹은 공동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031-996-5920)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결혼이주여성 강사가 다양한 문화 알려줘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이음 ‘동화책 속 다문화 이야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으로

김포시 공공도서관 정상화 운영

지난 12일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됐던 김포시 

공공도서관(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정상화 된다.

이에 따라 김포시 공공도서관은 13일부터 정상 운

영되며 대상 도서관은 관내 6개 공공도서관(장기·중

봉·양곡·고촌·풍무·통진도서관)과 4개 공립 작은도서

관(누리봄·대곶·구래·운양작은도서관)이다.

자료대출 및 반납, 시설개방, 자료실 내 학습 및 

열람, 대면 또는 비대면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실시

하게 되며, 운영시간은 평일(월~금요일) 오전 9시부

터 오후 9시까지, 토·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

시까지 운영한다.

김포시 공공도서관은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및 발

열검사, 출입대장 작성, 개인 간 거리두기 등)을 준

수해 이용인원 50% 이내에서 운영하게 되며, 향후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 추진 내용과 일정이 조

정될 수 있다.

소영만 김포시립도서관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부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는 출입

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방문하시는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포시 고촌도서관은 세계 유명 미술관의 작

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인문 미술강좌 ‘명화가 있는 

겨울미술여행’(이하 미술여행) 강좌를 11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김포시

립도서관 페이스북을 통해 라이브로 진행한다.

양곡도서관은 역시 10월 31일 「과학은 놀이다」, 

「십대를 위한 드라마 속 과학인문학 여행」등의 저

자인 최원석 씨를 초청해 교양과학 강좌 ‘과학은 놀

이다’를 진행한다.                     

                                    이지은 기자 

너의 가족은 우리가족, 우리 가족은 너의 가족!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을 위한 공감+ 프로젝트’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10월 10일 ‘사회통합을 위한 공감+ 프로젝트’(이하 

공감플러스)를 진행했다. 

공감플러스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법인인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 모임과 행정

안전부가 주관하여 진행하는 세대통합 가족통합 프로젝

트이다.

총 3회기로 진행될 공감플러스의 1회기에서는 먼저 

가족을 상징하는 밥케이크를 만들고 자신의 가족의 특

성을 소개했다. 

강사로 나선 정서순화예술놀이연구소 김보미 소장은 

가족 밥케이크 만들기를 통해서 가족 간의 세대 통합을 

이끌어내고,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며 다른 가족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로 이야기했다. 

밥케이크를 통한 소개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윷놀이

를 통해 한국의 전통 놀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윷놀이라는 한국의 전통놀이를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

가정이 함께 진행함으로써 문화 공감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특정 연령이나 국가의 특징들

에 따라 대상자를 구분하는데, 공감플러스 프로젝트는 

가족의 특성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를 원하는 모든 가족

들이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다문화가정의 A씨는 “이렇

게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아이가 문화감수성이 

넓은 아이로 크길 바란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교류가 어렵지

만 온라인으로나마 다양한 가족이 함께 모여 다른 가족

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감플러스는 문화-체험활동 2회기, 봉사활동 1회기

를 진행하여 총 3회기가 진행된다. 2회기(문화-체험활

동)는 10월 21일(수), 3회기(봉사활동)는 10월 30일(금) 

오후 5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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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지역사회, 다양한 가족에 후원 ...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지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개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후원물품 지원 받아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들에게 긴급 생

계자금을 빌려드립니다!”

경기도가 10월 15일부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

신용대출’ 3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

민에게 연 1% 이자율에 5년 만기로 심사를 거쳐 최

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국인과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 등에게 해당

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지난 4월(1차)과 7월(2차) 

두 차례 진행한 바 있다. 

대출접수는 10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별 현

장접수처에서 가능하며,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300

만 원 한도로 결정된다. 

대출신청 방법 및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

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800-9198) 및 경기복

지플랫폼(ggwf.or.kr) ‘복지아카이브’ 메뉴에서 ‘극저

신용대출사업’의 온라인 Q&A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

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 극저신용 대출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 대한 긴급 생

계자금 지원사업으로 도민의 수요가 높은 사업이다”

라며 “대출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금융소외계층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3차 접수에는 ‘20%이상 고금리 이용자 대출

(300만 원)’과 ‘청년층 재무상담 연계대출(300만 원)’ 

등 지원 대상을 특정한 맞춤대출 서비스가 신설됐다. 

고금리 이용자 대출은 불법사금융을 포함,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자의 이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청년층 재무상담 연계대출은 급격한 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만 39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

출 지원과 함께 금융상담 등 컨설팅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3차 접수부터는 개인 신용등급 평가기준을 

기존 나이스(NICE)평가정보 외에 올크레딧(KCB)을 

추가 적용해 지원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3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10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

급(NICE, KCB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심사를 거쳐 3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

다.

경기도는 3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마감 후에도 코

로나19사태 장기화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

약계층의 생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 안전자

금 지원’, ‘장기연체자 금융복지 상담 및 개별채무협

상’, ‘사회적 배려계층 SOS 지원’ 등 저소득?저신용자

를 위한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

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두 차례에 걸친 경기 극저신용대출 결

과 1차 3만6,598명과 2차 1만5,876명 등 총 5만2,474

명이 신용대출을 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과 같은 

정책도 그 일환이다.  

<중국어 44면, 베트남어 31면, 러시아어 21면, 일본

어 24면, 태국어 30면>                        

                                     이지은 기자

경기도, ‘고금리 이용자’와 ‘2030청년층’에 300만원까지 대출

생계 어려운 도민 위해 10월 15일부터 3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 연 1% 이자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역 연계를 통해 여러 기관 및 단체들로부터 물품을 

후원 받아 김포시의 다양한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후원기관과 물품으로는 ▲김포사랑운동본

부-여성용품 14박스 ▲김포복지재단-생필품 50박스(15

만원 상당), 가정용 소화기 50개, 손세정제 600개, 기저

귀 50박스, 쌀 10kg 35포, 유모차 8대, 마스크 44박스, 

햄세트 40개 ▲김포시자원봉사센터-도시락김 7박스, 갓

세븐/BTS음반 12박스 ▲김포아이사랑센터-쌀 10kg 35

포, 마스크 36박스, 생필품 20세트, 유아수영복 160벌, 

장난감 182개, 모자 200개 ▲김포시새마을회-한방파스 

50개, 열무김치 30통 ▲한국두리모지원협의회-발각질 

제거기 200개 ▲김포 한아름카페-키리콘 유아동 온라인 

학습이용권 30매, 장바구니 600개 ▲대한적십자회 김포

지회 상주봉사회-떡국떡 30봉지, 화장품 40개, 액상분유 

및 분유 220통 ▲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온누리상

품권 1만원권 370매 ▲김포시청 여성가족과-마스크 300

개, 손세정제 26개 등이다.

이렇게 후원받은 물품은 취약위기 사례관리 대상 43

가정, 긴급위기(가정폭력) 대상 2가정, 다문화가족 사례

관리 대상 20가정을 비롯하여 공동육아나눔터, 한국어 

수강, 지역 서포터즈 등 센터를 이용하는 가족과 저소득 

다문화가정 등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

는 200가정에 전달하고 있다.

또한 임산부 속옷 전문기업인 (주)레이디앤맘과 기관

협약(MOU)을 통해 김포시 지역사회 임산부들이 행복

한 임태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분기별 의류지원 

및 저소득 다문화가정에 지정 후원금(월 5만*3가정)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김연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어려

운 여건에서도 따듯한 관심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은 지

역사회 공동체 및 여러 기관에 감사한다”며 “이러한 후

원은 김포시의 다양한 가정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앞으

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감사를 전

했다.

이지은 기자 



2020년 10월 16일 ~ 10월 31일

Gwacheon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

터장 이성준)는 코로나19로 함께하는 대

면 행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10월 10일 

‘제8회 온라인 온온(穩溫)가족축제’를 개

최했다. 온라인 온온(穩溫)가족축제는 안

전한 거리를 지키면서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하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

는 기회가 됐다.

#추억의 노래 함께 ‘세대공감 뮤직마

켓’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온 가족들이 함께 추억의 노래를 듣고 

맞추는 게임으로 ‘세대공감 뮤직마켓’을 

10월 10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개최했

다.

실시간으로 가족들이 함께 추억의 노

래를 듣고 맞추는 게임으로 과천시 거주 

및 재직 중인 20가족(1가족당 부모, 자녀 

2인 1조)을 대상으로 가족 레크레이션과 

가족 음악 퀴즈게임이 진행됐다.

참가자에겐 캠핑의자, 기프트콘 등을 

줬으며 화상 ZOOM(줌-원격 프로그램)

을 활용해 진행됐다.

#“가족 간 소통의 스위치를 ON!”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제8회 온라인 온온(穩溫)가족축제’로 가

족소통강의 ‘소통온(ON, 穩)’을 10월 10

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40분까지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요

즘 소통의 스위치를 켜서 축제에서 즐거

운 강의를 들어볼 기회로 과천시 거주 

및 재직 중인 가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족소통 강의는 1부로 ‘자녀의 마음

을 여는 행복한 대화’, 2부로 ‘부부는 가

장 좋은 친구입니다!’가 진행됐다.

가족 사연 들려주는 ‘지금은 가족시대’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의 사연을 보내주면 유튜브 라디오

에서 들려주는 온온가족축제 유튜브 사

연 ‘지금은 가족시대’를 진행했다.

우리 가족 행복한 이야기, 속 터지는 

이야기 등 가족과 있었던 사연이면 무엇

이든 가능하다.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메

시지를 받아 10월 10일 오후 3시부터 4

시까지 유튜브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지금은 가족시대‘에서 들려줬다.

대상은 과천시 거주 및 재직 중인 가

족 대상으로 했으며 신청자 중 사연에 

선정된 이들에게는 상품(홈캠핑- 캠핑램

프, 랜턴, 꾸밈전구 중 1개)과 3~5만원 

상당 상품권을 줬다. 

이밖에도 가을 하늘과 온온사 그리고 

재즈공연을 온라인으로 감상하는 온온백

쏭(Song) 투 Jazz가 진행됐다. 

#온라인 가족대항 윷놀이 ‘빽도 원정

대’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온라인 윷놀이를 가족대항으로 참여하는 

게임인 ‘빽도 원정대’를 10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했다.

과천시 거주 및 재직 중인 18가족(1인 

참여 가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참

여자에겐 상품도 주어졌다. 게임은 화상 

ZOOM(줌-원격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

뤄졌다.

김영의 기자

“과천 다양한 가족이 함께 온라인으로 안전하고 다채롭게 즐겨요”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8회 온라인 온온(穩溫)가족축제’ 개최

과천건가다가, 맞벌이 가정

‘부부 맞벌이는 처음이라서’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년 

맞벌이 가정 프로그램으로 ‘부부 맞벌이는 처음

이라서’를 진행한다.

2020년 맞벌이가정프로그램은 온전히 부부만

의 관계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육

아에 전념하여 서로에 소홀해졌을 맞벌이 부부

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 1회 

총 3일 진행된다.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2~13세 자녀를 둔 맞벌이 부

부 8가정 대상이다.

프로그램은 10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까지 부부 역할교육, 남편 역할교육, 아내 역할

교육을 진행하며 10월 24일 부부 프로그램이 오

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진다. 10월 31일

에는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서약의 시간이 진

행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과천시, 코로나 장기화 따른 

‘언택트 관광코스’ 지도 제작

과천시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반영

한 ‘언택트 관광코스’를 담은 휴대용 관광 안내

지도를 새로 제작하여 10월부터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과천시는 지역 내에 소재한 문화재와 박물관 

등과 같은 관광명소와 관광코스에 대한 최신 정

보를 수록했으며, 지역을 찾는 외국인을 위해 영

어판도 별도 제작했다. 특히, 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관광객과 일정한 거리를 유

지하면서 자연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언택트 

관광코스로 관악산과 청계산을 연결하는 ‘과천 

생태길 코스’와 나들이 코스·데이트 코스·역사 코

스 등으로 이루어진 ‘과천 테마여행 코스’를 지

정해 게재했다. 

과천시 관광지도는 동주민센터, 시청 열린민원

과, 문화체육과에 방문하면 누구나 받아볼 수 있

다.                                이지은 기자

과천시 도서관 교육문화강좌

특화 프로그램 및 강사 모집

과천시는 정보과학도서관과 주암작은도서관의 

2021년도 교육문화강좌 특화프로그램 및 강사를 

오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관

련 분야에 지식이 있고 한국생활에 어느 정도 적

응을 마친 다문화가족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자.

과천시는 강좌 프로그램 선발에 있어 미래 교

육과 4차 산업혁명 등의 특화된 교육 컨텐츠를 

보유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대면, 비대면 강좌를 병행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 가능 프로그램 및 강사를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모집 분야는 독서, 역사, 미술, 

문화, 정보화 분야 강좌는 총 20여개 강좌로, 강

좌의 내용과 형식은 자유다.

해당분야 연구 및 전문성을 인정할만한 경력

을 갖춘 사람이면 응모가 가능하다. 방문(과천시 

중앙로 24)하거나 이메일(hjhj071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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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둔 지난 9월 28일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

족지원센터(센터장 오연주)에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

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을 후원하기 

위해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재훈)가 추석을 앞두

고 방문, ‘사랑의 정육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안양시 남부정육점 인덕원점 최연화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자제 및 온라인 개학으로 

가정 내에만 머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족

들에게 추석을 맞이하여 돼지고기를 후원하고 싶다는 

뜻을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하면서 이뤄졌다.

저소득 다문화, 한부모 25가정에 지원될 이 날 전달식

은 이영철 안양시복지문화국장, 김재훈 안양시사회복지

협의회장, 오연주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재훈 회장은 이날 전달식에 앞서 안양시사회복지협

의회의 활동을 소개하며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나눔으로 다문화 가족들이 조

금이나마 추석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오연주 센터장은 “어려운 시기에 늘 도와주셔서 감사

하다”고 고마움을 전하며 “올해는 추석을 앞둔 시기에

도 후원이 거의 없었는데 좋은 나눔을 해주셔서 감사하

다. 추석이면 다문화가족이 같이모여  떡도 만들고 나

누었는데 요즘은 상황이 안돼 아쉽다”고 했다.

오연주 센터장은 또한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

사회 연계사업 중 치료 장난감 지원사업과 관련 “육아

나눔터, 놀이치료실 등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아서 

놀이 장난감이 필요하다. 놀잇감을 주시면 놀이 동영상

을 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영철 안양시복지문화국장은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도와주고 있어 고맙다”라며 “행정

을 하다 보면 빠지는 부분이 많아 보이지 않는 사각지

대를 찾아 보듬어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 문

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족돌봄나눔사업, 생애주기

별 가족교육사업 등 일반가족은 물론 한부모가족, 조손

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으

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코로나 어려움 겪는 다양한 가족에 사랑 전달

안양건가다가-사회복지협의회 ‘사랑의 정육 전달식’

안양시 석수도서관, 비대면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한다 

자녀의 진로교육에 관심 있는 다문화 가족이라면 

안양시 석수도서관이 오는 23일부터 한 달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진로 북톡(Book Talk)’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자. 

첫 순서인 10월 23일에는 독서교육 전문가인 <말

하기 독서법>의 김소영 작가를 초청하여 독서교육의 

목적과 갈래별 말하기 독서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

게 된다. 11월에는 11월 6과 13일 푸름이닷컴 육아 

멘토이자 <엄마 공부가 끝나면 아이 공부는 시작된

다>를 저술한 서안정 작가가 자녀와의 소통법 및 부

모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한다. 

11월 14일은 <새들의 밥상>을 쓰고 그린 생태 세

밀화가 이우만 작가가 직업인과 만남 프로그램으로 

함께한다. 11월 20일과 27일에는 진로코칭 전문가인 

<내 아이의 미래력> 정학경 저자가 우리 아이를 미

래 인재로 만들기 위해 부모가 갖추어야 할 진로 역

량과 입시 역량에 대해 짚어줄 예정이다. 

‘진로 북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온라인 사전 신청

을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특강별 접수일 등 자세

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lib.anyang.go.kr)에서 

알 수 있다. 

한편 안양시어린이도서관은 10월 17일 비대면 라

이브 강연 ‘「공부머리 독서법」 최승필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한다. 이 강연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독

서를 통해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진로독서 프로그램

으로, ‘독서를 시작하게 하는 힘’이라는 주제로 이뤄

진다. 강연자인 최 작가는 ‘읽기 능력이 높을수록 공

부를 잘하며, 독서는 읽기능력을 끌어 올린다’는 내

용을 자신의 교육 현장 경험을 통해,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독서법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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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

터장 오연주)는 지난 9월 28일 2020년 결

혼이민자 취업교육 ‘다문화강사 양성 자

격증 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은 결혼이민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해 이

중언어 역량을 갖춘 취업 욕구가 높은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

공함과 동시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

에게 취업처를 연계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경제적 주체로서의 지

역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

다. 다문화강사양성 자격증과정은 지난 8

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3

시간에 걸쳐 취업기초소양교육이 진행됐

으며 8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총 69시

간 매주 월, 수, 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1

시까지 진행됐다.

취업소양교육 1회기, 취업교육 23회기 

등 총 24회기 72시간 온라인 교육이 진

행됐으며 출석률 70% 이상 수료 후 시

험, 심사 후 자격증이 발급된다. 다문화

강사는 수료 후 문화다양성이해교육 다

문화강사로 연계, 워크넷 구직 등록 후 

취업처 연계 등이 이뤄진다.

다문화강사양성 자격증과정은 ▲한국

사회, 다문화사회 ▲유아-초등의 이해 ▲

문화이해, 강사로서의 태도, 실습 등 ▲

교구 만들기, 국가별 동화 소개, 여러 가

지 활동지도 등 ▲음식체험, 놀이체험 등

이 진행됐다.

이날 수료식에서 이영철 안양시복지문

화국장과 오연주 센터장이 함께해 수료

장을 전달했으며 안전한 거리 지키기를 

위해 3명씩 총 3번에 걸쳐 수료식이 진

행됐다. 수료장을 받은 수강생은 총 10명 

중 9명이다. 

센터 관계자는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

셔서 출석률도 높다. 줌으로 수업을 진행

했는데 수강생들이 직접 자료를 만들어 

강사님께 피드백을 받는 등 적극적이었

다”라고 말했다.

수료식에 참여한 중국 출신 김민아씨

는 “다문화 인식개선과 편견을 해소하기 

이한 좋은 정보를 얻어 기뻤다. 좀 더 기

본 지식을 보완하고 기회가 된다면 취업

하고 싶다”라며 “아이가 있다 보니 아이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참여했

는데 취업해 다문화강사로 일을 하면 좋

을 것 같다”고 했다.

오연주 센터장은 “다들 힘든 과정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게 돼 축

하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수료식을 가진 다문화강사들은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

생들이 유년기부터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고 올바

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적 다양성을 

전파하는 자국민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김영의 기자

“한국에서 다문화강사로 새로운 꿈과 희망 만들어 갈래요”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강사양성 자격증과정 수료식 개최

‘나래 다함께 돌봄센터’ 2호 개소

다문화가정 자녀 등 초등생 돌봄 해소 기대

초등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에게 반

가운 소식이다. 방과 후 초등학생을 돌봐

주는 안양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가 6일 

석수1동의 한 교회(예수세계교회) 건물 2

층(동안구 경수대로 1236)에 문을 열었

다.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예수세계교회

의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

으로 위. 수탁 협약(지정위탁)을 맺을 가

운데 아동돌봄시설로 리모델링 개소했다. 

‘나래다함께돌봄센터’는 130㎡(39평)규

모에 돌봄교실, 사무실 등이 갖춰져 있

다. 아동의 기초학습, 독서지도, 신체활동 

등이 돌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학기 중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

후 7시, 방학 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다. 정원은 24명이며 개소 일부터 

초등학생 모집을 위한 상담과 신청, 접수

가 진행된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이 이용 신청할 수 있으며.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우선 돌봄대상이 된다. 이용료는 월 10만

원 이내다. 현재 코로나와 관련해 긴급 

돌봄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

화 (031-472-7339)로 상담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안양시 나눔네트워크 사업 협약

최대호 시장, 나눔문화 확산 계기 되길

안양지역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3개 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최대호 안양시장, 최은숙 경기사

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구재

관 안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

간공동위원장 등 3인이 8일 안양

시청에서 만나 기부 및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

다고 안양시가 밝혔다.

안양시가 기부도시로서의 위상

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안양시는 기부금품 

모금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제

공을 하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

회는 기부금품 모금 및 배분 관련 

사업을 지원 지원한다. 

안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나

눔운동본부를 운영해 안양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모금 및 배분 사업

을 기획 추진하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협약

을 통해 안양지역 나눔문화 확산

에 보다 체계적이고 많은 기여를 

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 구재관 위원장은 “안양시 지

역 특성을 반영한 모금 및 배분 

사업을 통해 행복한 안양이 되도

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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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시장 서철모, 사진)가 오는 11월부터 만7세부

터 18세까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상교

통' 도입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

화성시는 지난 9월 21일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

로 무상교통 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무상교통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한 

카드 이용금액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산해 시가 대상

자의 계좌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좌석버스나 광역, 시외, 공항버스와 관외 통행 또는 

전철 연계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카드 발급 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된 만 7세~18세 아

동·청소년이며, 신청은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나 세대주

가 대신할 수 있다.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신

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발급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1주

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대상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

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

면 금요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고, 대상자 명의의 

계좌번호와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휴대폰이 없을 경우에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휴대폰 

번호 입력도 가능하다.

카드는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되며, 화성

시 무상교통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한 후 1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화성시 무상교통은 오는 2022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확대 도입될 예정으로, 2021년부터 19세~23세, 65세 이

상까지 점진적으로 무상교통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화성시는 무상교통 도입에 앞서 버스와 카드가 합쳐

진 형태로 'Save Mobility 지출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

고'라는 슬로건을 공개했다.

save는 '살리다', '저축하다'라는 의미로 탄소배출량이 

적은 버스 중심 대중교통을 활성화함으로써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교통비까지도 절감하겠다는 정책 목

표가 담겼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청소년 스스로는 대중교통 밖에 

이용할 수 없고, 교통비가 부담스러워 자유롭게 다니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라면서 "청소년의 이동권과 생활권

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청소년이 무상교통을 이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

되고, 기후위기의 주범인 탄소배출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화성시, 만 7~18세 아동·청소년 첫 무상교통 11월에 시작한다

외국인주민 자녀도 마을버스 무료... 21일부터 무상교통 카드 발급 시작

화성시가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브랜드 

네이밍’공모에 나섰다.

지난 2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온 화성시는 인

구증가율 전국 1위, 재정자립도 전국 1위, 도시 경

쟁력 평가 전국 1위 등 전국 최고의 도시로 성장 

중이다. 이에 화성시는 그간의 변화된 지역 특색을 

반영하면서도 앞으로의 비전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도시 브랜드 네이밍 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

을 고취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

이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구호 형식의 10자 이내의 짧은 문구로 화

성시의 정체성과 이미지, 미래 비전을 담아내면 된

다. 접수기간은 10월 8일부터 23일까지 16일간이며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정책

기획과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선호도 조사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이 수여되며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아이디

어상 1민 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작품은 전문 디자인 업체의 디자인 

제작을 거쳐 최종 브랜드 네이밍으로 확정된다.

박민철 정책기획과장은 “시민들이 바라고 느끼는 

화성시를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

다.                                   이지은 기자

외국인주민도 함께 화성시 새로운 

미래를 담은 이름 지어주세요

从10月15日开始受理第3次京畿极低信用贷款申请，向

‘高利息利用者’和"2030青年层"贷款到300万韩元，年利

息1%。"向京畿道因科罗纳19号而陷入困境的道民提供紧

急生计资金。" 

京畿道将从10月15日开始受理向因"科罗娜19"影响而

生活困难的低信用者，提供紧急生计资金的"京畿极低信

用贷款"第三次申请。"京畿极低信用贷款"是指，对信用等

级7级以下的京畿道居民，以每年1%的利率，经过5年期限

的审查，最多支援300万韩元贷款的事业。该事业适用于韩

国国内人和取得国籍的多文化家庭等。 为了克服科罗纳

19事件，京畿道确保了500亿韩元的预算，在今年4月（第一

次）和7月（第二次）进行了两次。

贷款受理从10月15日开始，可在地址管辖的市、郡现

场受理处办理，贷款金额通过审查定为300万韩元。贷款

申请方法及文件等详细咨询事项可在"京畿极低信用贷款

"专用呼叫中心（1800-9198）和京畿福利平台（ggwf.or.kr）

"福祉自动服务"菜单中使用"极低信用贷款事业"的在线

Q&A公告栏。

京畿道福利局长李炳宇（音）表示"京畿极低信用贷款

是对因为corona19而生计困难的低信用者的紧急生计资

金支援事业，是道民需求较高的项目"，"不仅贷款，还将通

过债务调整咨询和福利服务联系，尽最大努力为金融少外

阶层道民提供实质性的帮助"。

此次第3次受理中新设了"20%以上高利息使用者贷款

（300万韩元）"和"青年层财务咨询连锁贷款（300万韩元）"

等支援对象特定的定制型贷款服务。高利息使用者贷款是

为了减轻包括非法私人金融在内，每年使用20%以上高利

息贷款的低信用者的利息费用负担。青年层财务咨询连锁

贷款对象是负债急剧增加而陷入困境的未满39周岁的青

年层，在进行贷款支援的同时，还将进行金融咨询等咨询

教育。

另外，从第3次受理开始，除了现有的NICE评价信息

外，还将追加适用“KCB"评价标准，因此支援对象有望扩

大。第3次"京畿极低信用贷款"的支援对象和以往一样，都

是从10月1日开始截止到申请日，居住在京畿道，信用等级

（NICE，以KCB为准）7级以下满19岁以上的道民。 只要满足

信用等级和京畿道居住条件，就可以获得每年1%的利息，

通过审查可以贷到300万韩元。

京畿道计划在第三次"经济极低信用贷款"结束后，

继续推进"小工商业者经营安全资金援助"、"长期滞纳者

金融福利咨询及个别债务协商"、"社会关怀阶层SOS援助"

等针对低收入、低信用者的小额金融援助事业，以帮助长

期遭受"科罗娜19事态"长期困扰的金融脆弱阶层。 另一

方面，前两次的经济极低信用贷款结果显示，第一批3万

6,598人和第二批1万5,876人等共5万2,474人获得了信用贷

款。京畿道知事李在明一直坚持为生活困难的平民实施

政策。 "经济极低信用贷款"等政策也是其中的一环。

<한글 기사 40면> 왕그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고금리 이용자’와 ‘2030청년층’에 300만원까지 대출

10월 15일부터 3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 연 1%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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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한국에서 

식당 등의 장사를 하는 외국인주민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배달특급’은 11월 중 화성·오산·파주 등 3개 시범지역

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2021년까지 16

개 지역에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배달특급’은 민간 기업이 운영

하는 ‘배달의민족’, ‘요기요’와 같은 음식 배달 중개 플

랫폼이다. 최근 수년간 한국에서는 음식 주문을 집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의 배달앱이 큰 인기를 

끌었지만 음식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서 

음식점 사장님들이 큰 부담을 겪었다.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앱 대비 낮은 수수료율로 소상

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기

반으로 소비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

자와 소상공인 모두의 편익을 공략하는 '상생 플랫폼'으

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27일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가 수도권 

외식배달 음식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거래 관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앱 가맹점 10

곳 중 8곳(79.2%)은 배달앱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

료가 과도하게 높다고 응답했다.

‘배달특급’은 최근 3개 시범지역에서 실시한 사전 가

맹 신청을 통해 화성시 1821건과 오산시 830건, 파주시 

1048건 등 총 3699건을 접수했다. 목표였던 3000건의 

123%를 달성한 쾌거로 ‘배달특급’에 대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기대를 입증한 셈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주식회사는 사전 가맹접수에 신청한 

3699개의 가맹점이 '배달특급'에 우선 입점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신청 마감 이후에도 가

맹점 모집은 상시 진행되며, 순차적으로 배달특급에 입

점하게 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앱의 기초인 가맹점 확보

에서 큰 성과를 낸 것은 물론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혜택’도 고려,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상생 플랫폼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이다.

설명회를 토대로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10월 16일까

지 경기도 지자체 중 ‘배달특급’ 2차 참여를 원하는 시

군의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배달앱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중요한데 기술적 역량이 집약된 기업과의 민관 

협력을 통해 최고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특급의 가맹점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주민은 경기

도주식회사 홈페이지의 팝업창 또는 ‘알림메뉴’의 ‘알림

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국어 9면, 베트남어 37면, 러시아어 아래, 일본어 

18면> 

송하성 기자 

11월 시범사업 예정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큰 인기

수수료 적어 한국에서 식당 등 장사하는 외국인주민도 관심 가져 볼만해

Комиссия невысока, поэтому стоит обратить вни
мание иностранным резидентам, которые ведут б
изнес в Корее, например в сфере общепит или тор
говля.

Интерес людей к приложению общественной до
ставки Кёнгидо «Delivery Express», пилотный прое
кт который запустят в ноябре, очень высок. Стоит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иностранным резидентам, кот
орые ведут бизнес в Корее, например в сфере об
щепит.

«Экспресс доставка» планируется начать обслу
живание в трех пилотных районах, включая Хвасо
н, Осан и Паджу в ноябре, а к 2021 году планирует
ся запустить в 16 районах.

«Delivery Express», управляемая провинцией К
ёнги,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брокерскую платформ
у по доставке еды, такую   как «Delivery People» и 
«Yogiyo», управляемая частными компаниями.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 Корее очень популярны при
ложения для доставки от частных компаний, котор
ые могут удобно размещать заказы еды на дому, н
о взимаемые сборы, слишком высоки, и владельц
ы ресторанов несут большое бремя.

Ожидается, что Delivery Express обеспечит потр
ебительские преимущества одновременно снизив 
нагрузку на владельцев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при боле

е низкой ставке комиссии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иложе
ниями для частной доставки.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пл
анируется превратить в «беспроигрышную платф
орму», ориентированную на выгоды как потребите
лей, так и малого бизнеса.

Согласно результатам «Опроса практики транза
кций приложений доставки», проведенного «Совет
ом справедливой экономики Сеула» 27 августа дл
я ресторанов и потребителей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
е, 8 из 10 продавцов, пользующиеся приложениям
и для доставки (79,2%) ответили, что расходы на р
екламу и уплаченные комиссии чрезмерно высоки.

«Delivery Limited Express»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3.699 заявок, включая 1821 случай в городе Хвасо
н, 830 случаев в городе Осан и 1048 случаев в гор
оде Паджу, было поданно 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тр
ех недавно проведенных пилотных районах. Подт
вердились ожидания владельцев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и потребителей в отношении «экспресс-доставки» 
в достижении 123%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го показателя 
в 3.000 случаев.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Gyeonggi-do Co., Ltd. продолжа
ет процесс регистрации, чтобы 3.699 точек прода
ж, подавших заявку на предварительную регистра
цию, могли первым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экспресс-д
оставкой». Даже после истечения крайнего срок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подачи заявки, набор будет про
должаться, и торговые точки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см
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экспресс-доставкой.

Компания Gyeonggi-do Co., Ltd. планирует превр
атиться в беспроигрышную платформу как для вл
адельцев малого бизнеса, так и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не только добившись больших успехов в обеспече
н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иложений для общедоступно
й доставки, но и с учетом «преимуществ для потр
ебителей».

Компания Gyeonggi-do Co., Ltd.  до 16 октября пр
инимает заявки от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и округов, кот
орые хотят участвовать во втором этапе «экспрес
с доставка» в Кёнгидо.

Представитель Gyeonggi-do Co., Ltd. сказал: «Ст
абильная работа системы важна, но мы создаем л
учшую систему за сч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
артнерства с компаниями с высокими технически
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Иностранные резиденты, которые хотя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приложение экспресс-доставки, могут п
одать заявку через всплывающее окно на домашн
ей странице Gyeonggi-do Co., Ltd. или через «Доск
у уведомлений» в «Меню уведомлений».
<한글 기사 상단>

Репортер Сон Ха Сон

Приложение для общественной доставки в Кёнгидо,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ко
торый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ноябрь, «Delivery Express» очень популяре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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Был ли у вас опыт в использов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е
нными услугами для семей (가족서비스)?

Так, например, наверное каждый иностранец, по
сле переезда в Корею, хоть раз обращался в Цент
р помощи мультинациональным семьям. Кто-то дл
я бесплатного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орей
ской культуры, кто-то для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каким-л
ибо вопросам и т.д. Особенно этот центр актуален 
для тех, кто только прибыл в страну и испытывает 
трудности в понимании корейского быта, в исполь
зовании различ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программ по
ддержек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со стороны различных г
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Но даже и те, кто пр
оживает в Корее не один год посещают Центр дл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из-за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
ва кружков, курсов для получения сертификатов и 
т.п.

Или же вы пользовались услугами Обществен
ного центра совместного ухода за детьми (공동육

아 나눔터), обращались в Службу присмотра за де
тьми (아이돌봄 서비스) или получаете поддержку ка

к семья с родителем-одиночкой (한부모가족 지원서
비스)?

В случае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опыт получения хотя б
ы одной из услуг в вышеперечисленных службах 
и центрах, то предлагаю вам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конк
урсе эссе при поддержк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на те
му того, что вам больше понравилось, чем вы был
и впечатлены во время получения услуги и то, как 
это повлияло на вас после.

Для тех, кто решился поделиться своими позити
вными мыслями о 가족서비스, необходимо подать 
заявку 응모하기 на сайте familygo.or.kr и отправить 
свою работу в период с 5 по 21 октября 2020 года.

Моменты, связанные с правилами оформления 
и названием работы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 фотографи
и ниже.

Кроме этого,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конкурса п
редставлена информация о количестве победите
лей - 34 человека: Самая лучшая работа - 1 челов
ек (денежный приз - 2 100 000 вон); второе место - 
10 человек (денежный приз - 500 000 вон); и поощ
рительный приз в размере 300 000 вон достанетс
я 23 людям.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и конкур
сами, проводимые среди иностранцев, количеств
о победителей 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о. Что может повы
сить шансы победы вашей работы.

Для кого-то полученные услуги остались приятн
ым воспоминанием, для кого-то же это стало реш
ительным шагом к началу новой жизни. Расскажит
е же о них. Возможно именно ваша работа станет 
одной из лучших.

가족을 위한 정부의 가족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

습니까? 

예를 들어, 모든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으로 이주한 후 

적어도 한 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했을 것 같

습니다. 방문 이유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또는 문

제해결에 대한 상담 등 다양합니다. 

이런 센터는 특히 국내에 막 도착하여 한국생활에 적

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정부기관의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외국인에게 꼭 

필요합니다.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을 위한 동아리도 많

고 자격증 취득 과정 등도 많이 있어 다문화가족센터를 

찾는 것입니다. 

혹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거나 아이 돌봄 서비

스를 받거나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합

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하나 이상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그리고 서비스 이용 후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에

세이 대회에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족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공유하기로 결

정한 분들은 familygo.or.kr에서 응모하기 신청서를 제

출하고 2020년 10월 5일~21일 사이에 수기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수상자 정보

가 제공됩니다. 총 34명명을 시상하며 최우수 1명 (상금 

2,100,000원), 2등 10명(상금 각 50만원), 장려 30만원은 

23명에게 주어집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유

사한 대회에 비해 수상자 수가 상당히 많아 수상할 가

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가 

즐거운 추억으로 남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

의 시작을 향한 결정적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마도 당신의 작품은 최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

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율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Расскажите о своём опыте использования 가족서비스 우수수기 공모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즐거운 경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京畿道（道知事李在明）在来往于首尔和京畿道的

大巴乘客聚集的舍堂站前准备了候车空间"京畿巴士休

息厅"。只要是乘坐公交车的乘客，都可以免费在舒适的

室内享用便利设施等待公交。

京畿道知事李在明今年10月6日来到广域公交乘客

的新休息空间"京畿巴士休息厅"，鼓励管理人员，并检

查了各个设施。

李知事特别要求，可以发掘并实行设置手机充电电

缆等增进使用便利的方案，并希望民选7期京畿道推进

的乘车铃服务、座位预约制等能够顺利实行。另外，为了

能让更多的巴士乘客在这里休息，并把它活用为约会见

面的场所，请积极进行宣传。

从本月5日开始运营的京畿巴士休息厅是为广域公

交乘客打造舒适舒适的空间，增进大众交通使用便利，

今年首次引进的新概念大众交通服务。

平时乘坐广域公交的人员较多的首尔舍堂站4号出

口前的金刚大厦3、4层共租赁了176.76平方米。 设置了

可以确认巴士到达现状和天气、微细颗粒物数值等的巴

士到达信息显示器，和桌子共设有48个座位。

为了避免酷暑、寒冷、降雨、降雪、浮尘等，设置了冷

暖设施和空气净化设施，还配备了哺乳室、Wi-Fi、USB充

电壶、净水器等各种便利设施。 3楼和4楼的出入口设置

了自动识别发热检查仪，尽全力防止冠状19等传染病。

来往于京畿道和首尔的任何乘客都可以免费乘坐。 

这是外国人居民也可以方便使用的设施。

京畿道计划今后试运营乘客在休息室休息后，在预

约的公交车到达后可以直接乘坐的公交车预约系统。

京畿巴士休息厅平日上午10点~下午10点，周六和周

日下午1点~运营到晚上10点。

<한글 기사 28면>                宋河成记者

利用公交车的外国人居民也可以方便使用 "京畿巴士休息厅"

카페처럼 쾌적한 실내 승차대기 공간, 휴대폰 충전 등 이용편의 눈길 '경기버스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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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seong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

현주)는 지난 10월 9~11일 한글날 연휴 

각 가정에서 ‘아빠캠프’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외출

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집

에서만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져 가족 간

의 갈등이나 스트레스, 우울감 등이 증가

하고 있다. 이처럼 여행도 마음 놓고 가

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의 가족

관계 향상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가

장 안전한 공간인 가정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캠프가 마련됐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 있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

은 집콕캠핑키트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캠핑키트는 원터치 텐트, 컵밥, 

닭꼬치, 떡볶이, LED전구, 보드게임, 간

식, 라면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캠핑키트를 활용해 한글날 

연휴 가족들과 집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었다. 미리 제공된 즉석식품, 냉동식품 

등으로 간편하게 식사를 하며 야외에서 

캠핑을 하는 기분을 마음껏 즐길 수 있

었다. 또한 보드게임을 통해 아빠와 자녀

들이 소통하면서 아빠와의 결속력을 높

이고 엄마의 양육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었다.

한 다문화가정 자녀는 저녁에 아빠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빨리 준비하자고 재

촉해 간식 먹고 보드게임하고 누워서 수

다 떨며 침대가 아닌 텐트 안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아

빠는 “날씨가 좋은데 코로나19 때문에 

나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외출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서 마음이 안 좋았

다”며 “키트 받고 아이들이 아빠하고 즐

거운 집콕캠핑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화성시, 소셜다이닝 

공동체 회복 돕는다

화성시가 지역 기업 및 주민들과 

손잡고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에 나

섰다. 화성시는 6일 시청 접견실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변용석 화

성우리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송진호 

발안만세시장 상인회장, 오현정 다올

공동체센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공동체공간 조성·운영’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신협은 앞으로 10년

간 향남읍에 소재한 신협 건물 지하 

1층 면적 360㎡을 공동체 공간으로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 화성시는 1억8000만원의 예

산을 투입해 서부권 공동체의 거점이

자 교육과 ‘소셜다이닝’특화사업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

이다. 사무실과 공유주방, 회의실, 다

목적 홀 등이 조성되며, 예약을 통해 

공동체나 일반주민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이지은 기자

외출도 못하는 스트레스 아빠랑 캠핑하며 해결~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집콕캠핑 키트 제공 집에서 ‘아빠랑 캠핑하자’

화성시(시장 서철모, 사진)는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지만 기존 복

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혜

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위

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12일부터 신

청?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이 25%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이 

75%이하면서 재산이 3억5천만원원 이

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하지

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

희망자금, 구직급여 등) 대상자는 지급 

제외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 및 

접수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

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

해 가능하며 현장 방문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0월 19일부

터 30일까지 가능하다. 또한 원활한 신

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적용해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

일(3,8), 목요일(4,9), 금요일(5,0)로 해

당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주말신

청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토요일

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만 신청이 가능

하다. 

지급금액은 가구인원별로 차등지원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며, 11월~12월 중 계좌이체를 통

해 지급 할 계획이다.

정승호 화성시 복지국장은 “이번 위

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로 힘든 위기가구가 어려움을 이겨나

가길 바란다”며 “지원이 필요한 가구

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화성시,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 지원해요

현재 접수, 다문화가족도 기준 해당하면 인원별 40~100만원 지원

화성시, 혼인신고 시민

혼인축하카드 전달해요

화성시가 신혼부부의 새로운 인생

을 축하하고 가정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혼인 축하카드를 

배포한다.

화성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자를 비롯해 앞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혼인신고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혼인 축하의미를 담은 카드 

및 액자세트를 증정하기로 했다.

축하카드는 결혼사진을 끼울 수 있

는 액자와 ‘화목한 부부가 되기 위한 

3가지 다짐’이 새겨진 카드가 양쪽에 

마련된 접이식 프레임으로 디자인됐

다. 

카드 신청 기한은 없으며 대상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부·동탄 출

장소, 시청 민원봉사과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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